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碩士學位論文

金鰲新話의 ‘죽음’을 통해 본

김시습의 무속적 세계관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專攻

金 晟 熙

2009년 8월



金鰲新話의 ‘죽음’을 통해 본

김시습의 무속적 세계관

指導敎授 玄 丞 桓

金 晟 熙

이 論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論文으로 提出함

2009년 8월

金晟熙의 敎育學 碩士學位 論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委 員 印

委 員 印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2009년 8월



차 례

□ 국문초록

Ⅰ.서론 1

1.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1

2.선행연구 검토 2

3.연구방법과 의의 4

Ⅱ.김시습의 배경사상 6

1.유교 사상 8

2.불교 사상 17

3.도교 사상 20

4.무속 사상 24

Ⅲ.金鰲新話 속 ‘죽음’의 의미 27

1.鬼神觀의 문학적 수용 27

2.인간의 정신적 本鄕 찾기 35

3.소멸의 형식을 통한 현실 성찰 45

Ⅳ.金鰲新話의 무속적 세계관 50

1.무속의 생사관 50

2.金鰲新話의 인귀교환모티브 53

3.金鰲新話 속의 혼ㆍ상ㆍ제례 55

4.金鰲新話에 나타난 恨풀이 59

Ⅴ.결론 64

□ 참고문헌 69

□ ABSTRACT 72



〈국문초록〉

金鰲新話의 ‘죽음’을 통해 본

김시습의 무속적 세계관

金 晟 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지도교수 玄 丞 桓

어느 시대나 그 시대 나름대로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있어 왔고 이러한 인식

에 따른 시대적 차이는 당대의 문학작품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작품의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이런 의미에서 문학 속에 드러난 ‘죽음’이라는 話素를 살펴보는 일은 한

민족과 시대를 통찰하는 작가 의식은 물론 문학적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金鰲新話』의 작품 분석을 통해 ‘죽음’이라는 소재가 선택된 배경을 우선

당대의 죽음관 및 작가의 귀신론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또한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의식의 기저를 민중 신앙으로서의 무속이라 보고 작가가 차용한 ‘죽음’이라는 話素가 작

품 안에서 갖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 중 첫째는 인간의 정신적 本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죽음’을 경험하거나 준비하

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쇠락하는 ‘소멸’의 형식을 빌어 현실의 허점을 고발하는 철저한

성찰을 보인다는 점이다.이 과정에서 김시습은 무속에서 나타나는 귀신 이야기를 수용,

이를 우의의 형식을 빌어 표현하고 있다.

무속의 ‘굿’은 인간의 한을 씻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례이다.이처럼

죽었으되 분리되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한 배경에는 조상

의 영혼이 자손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때문에 冤魂을 위안하여 死者로

하여금 저승으로 갈 수 있게 하고 가족들에게 해가 되기 쉬운 악령을 모면시키고자 死

婚,연명무가,풍수지리 등이 행해진다.

필자는 이러한 무속적 세계관을 작품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작가가 지닌 죽음관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이러한 작업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삶’자체에 관심을 갖고 이를 긍정

하는 작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은 물론 작품의 이해나 가치평가에도 正確性을 띨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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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인간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인간 스스로 생물이나 동물이 아니라는

자기 증명을 위해 죽음이 필요했으며,그 죽음을 생물학적인 사실에서 자유롭게

풀어놓은 유일한 존재이다.삶과 죽음의 문제는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항상 공

존해 왔으며 인간이 살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대두될 것이다.이러한 죽음에

대해 인간은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죽음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가

지고 연구되었고 문학 작품에도 예외는 아니다.

문학작품은 그 속에 사상이나 정신을 함유하고 있다.이 정신은 시대정신이

요 사회정신으로서,작품을 산출한 시대와 사회의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근

간을 형성하였기 때문에,문학의 배경이 되는 문학사적인 것,즉 문학작품의 環

境을 해부하여서 작품과 연관을 지어볼 때,작품의 이해나 가치평가는 正確性을

띨 수가 있을 것이다.

소설작품이 수필이나 일기처럼 사생활의 고백표출이 아니며 이념서적처럼

개인사상의 체계적 기록이 될 수 없지만 허구 속에 반영된 작가의식을 지나칠

수는 없다.작품연구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사회적 인습과 문화적 전통,개인

의 체험 등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식은 작품 속에 담겨 있기 마련이다.작가는 사

회구조를 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에 감추어진 구조를 작품을 통해

드러내 보인다1)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작가는 당대의 죽음관을

통해 현실에 없거나 적어도 어떠한 이유에 의해 현실에서는 保留된 것이지만 生

의 존재 근거나 존재 목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게 된다.

1) 서종택,  한국근대소설의 구조 , 시문학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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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죽음의식은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

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준다.즉,죽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삶을 알아가

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이므로 죽음의식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죽음의식은 한 민족에게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활 습관부터 의식 속에

깊게 자리잡은 신화까지 여러 가치관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게 된다.한국인의 죽

음에 대한 의식은 순수한 무속신앙의 바탕에 다른 외래 종교적인 문화가 유입됨

으로써 轉化된 것으로서 무속신앙,불교,유교,도교의 사상이 일반 민중에게 고

스란히 반영되어 뿌리내린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당대의 문학작품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작품의 특성으로 현저하게 반응되

어 나타났을 것이다.

2.선행연구 검토

김시습의  金鰲新話 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작가론적 측면2),작품론적

측면3),비교문학적 측면4)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이러한 업적들이 오늘날 새로

운 방향의 연구를 위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은 否認할 수가 없다.작가론은 그의

生涯와 思想을 추적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었으며,작품론은 작가와 작품의 상관

성,작품의 구조분석,思想性 내지 寓意性,근래에는 성리학적 논쟁을 불러 일으

키기까지 다양한 연구 성과가 集積되어 왔다.비교문학적 논문은 전등신화와 금

2) 정병욱, ｢金時習硏究｣,  古典小說硏究 , 정음사, 1979. 

   정주동,  梅月堂金時習硏究 , 신아사, 1965.

   민병수, ｢金時習論｣,  韓國文學作家論 , 형설출판사, 1979.

3) 김일렬, ｢ 金鰲新話  考察｣,  朝鮮傳寄의 言語와 文學 , 형설출판사, 1976.

   임형택, ｢現實主義的 世界觀과 金鰲新話 ｣,  서울대국문학연구  13, 1971.

   김명순, ｢竹夫人傳과 萬福寺樗蒲記의 內面的 聯關性｣,  가라문화 ,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82.

   이석래, ｢ 金鰲新話 의 展開的 考察｣,  이숭녕박사 고희기념논총 , 을유문화사, 1990.

4) 김기동, ｢ 金鰲新話  硏究｣,  동양학  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5.

   박성의, ｢ 금오신화 와  전등신화 의 비교연구｣,  고전소설연구 , 정음사, 1979.

   이석래, ｢ 금오신화 는  전등신화 의 모방인가｣,  한국문화사의 쟁점 , 집문당,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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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화의 상관관계를 다룬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근래에는 금오신화가 우리나라

의 說話的 傳統을 계승했다는 國內的 淵源을 다룬 논문들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김시습의  金鰲新話 는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작품이라 하겠다.5)그런데  金

鰲新話 에서 재현된 세계는 ‘귀신ㆍ선녀ㆍ용궁ㆍ지옥’등 상상의 세계가 비교적

선명하게 제시된다.이와 관련하여 최기숙은 현실세계의 법칙과 구분되는 세계를

환상세계로,그러한 세계를 형상화한 문학작품을 ‘환상문학의 형식’이라 규정했으

며6)신태수는 한국의 서사전통에 신화적 사고,즉 대칭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을 다른 존재보다 우위에 두지 않는 상대적 관점을 대칭

적 세계관,신화적 사고라 규정했다.7)그러나 전기적 성격을 띤 고전문학을 쉽게

‘환상문학’이라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단순히 모방적이냐,환상적이냐 하는

이분법적 관점이 아니라 서사의 세계를 하나의 가능세계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때 현실세계와 상상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시발점은 무엇이며 교섭 방법은

어떠한지,이를 통하여 생성ㆍ부각되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더욱 필

요한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오춘택은 김시습의 소설의식을 들어 쾌락적 효용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하

였고,비현실적 세계의 신비감을 통해 얻는 즐거움,우울한 현실세계를 우의적으

로 형상화함으로써 얻는 정화적 상태,인간의 본성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세계로

몰입할 때 얻어지는 해방감 등이 총체적으로 발산되는 양식이 곧 풍류기화요,그

의 전기소설의 본질8)이라고 하였다.

최현옥은 김시습의 소설의식이 독자들에게 교화적 기능을 의도했다는 입장

에서 작가 자신이 창작 과정을 통해 스스로 쾌락적 효용을 동반하였다9)고 하였

다.

5)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  국문학연구  13, 서울대학교 국문학구회, 1971.

6) 최기숙, ｢귀신의 처소, 소멸의 존재론- 金鰲新話 의 ‘환상성’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6, 돈  

  암어문학회, 2003, pp.7～8.

7) 신태수,「『金鰲新話』의 세계관적 기저와 그 소설사적 위상」,『어문학』87, 한국어문학회, 2005,

  pp.400～402.

8) 오춘택,「조선전기의 소설의식｣,  어문론집  23, 고려대학교 국문학연구회, 1982, p.565.

9) 최현옥,「 金鰲新話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1984,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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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방법과 의의

 金鰲新話 는 김시습(1945～93)이 경주의 금오산에 은거해 있을 때 창작한

傳奇小說이다.31세에서 36세까지 금오산에 은거해 있었으므로,대략 1470년을

전후한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金鰲新話 는 고려말에 창작된 전기소설인 ｢連花夫人｣보다 백여 년 뒤에 나

온 작품인데,전시대 전기소설의 맥을 이으면서도 사상예술적으로 질적 도약을

이룩하고 있다.따라서  金鰲新話 의 출현이 지니는 소설사적 의의를 정당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통의 ‘계승’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측에 대한 균형있는 고

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또한  金鰲新話  창작의 연원 내지 배경으로는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처럼 흔히 내

재적인 것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설화를,외재적인 것으로는  剪燈新話 의 영

향을 거론함을 볼 수 있다.물론 두 측면 중 어느 한 쪽만 강조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이 글은 창작의 내재적 연원에 대한 이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金鰲新話  성립의 내재적 연원은 먼 옛날부터 우리나라 민간에 전래되어

온 각종 설화 사이의 관련,다시 말해  金鰲新話 가 ‘민속적’사유와 신앙에 바탕

을 두고 있는 면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즉,전통이 계승․발전되는 과정에서

 金鰲新話 가 창작되어 한국 전기소설의 질적 도야갸 이루어졌다10)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는 우선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점검하

는 일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의식의 表層은 근대적인 합리주의로 이루어

져 있다.그러나 의식의 低層이나 심층은 불교ㆍ유교ㆍ도교와 같은 동양적 교양

이나 도덕적 사유와 인식으로 층위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보다 심층에는

샤머니즘의 사유가 내재되어 있다.따라서 죽음에 대한 관념과 사유를 살피는

일은 이런 누적된 의식의 토양과의 연결에서 마침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한

10) 박희병, ｢ 金鰲新話  創作의 淵源과 背景｣, 『고전문학연구』제10집, 한샘출판주식회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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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학에 나타나는 죽음의 모습은 이러한 다양한 종교적 사고의 토양 위에서 피

어날 수 있었음을 찾아낼 수 있다.

지금까지 김시습이나  金鰲新話 에 대한 論及은 작가의 문학정신이나 사상

을 대변하는 듯한 論述이 대부분이었다.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金鰲新話 의 이

해와 해석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고,또한 존중될 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틀

림없다.그러나  金鰲新話 의 5편 작품 중 개별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편

을 논의할 경우에도 각 편끼리의 관련을 언급하기보다 별개의 작품으로 다루어

져 왔으며,전편이 함께 논의될 경우에는 사상적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는 작품

들,같은 계열 작품끼리 관련지어서 논의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 글은  金鰲新話 의 작픔 분석을 통해 ‘죽음’이라는 소재가 선택된 배경을

우선 당대의 죽음관 및 작가의 귀신론에 근거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또한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의식의 기저를 민중 신앙으로서의 무속이라 보고 ‘민속

적’사유와 신앙이 계승․발전되는 과정에서 당대의 죽음관은 어떠한 양상으로

작가에 의해 수용되고 있으며 개인적․역사적 관련 하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주려

고 했던 작가의식은 무엇인지,또한 ‘죽음’이라는 話素가 작품 안에서 어떠한 의

의를 획득하고 있는지 고찰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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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김시습의 배경사상

 金鰲新話 의 배경사상에 대해서는 성리학에서부터 불교,도교,민간신앙론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金鰲新話 에는 성리학,불교,도교적인 내

용 요소가 두루 포함되어 있으며,비현실적,神異的 모티브가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그러므로 사상적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主氣論이다,理氣二元論이다,

불교다,도교다,라고 단선적으로 규정지을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작품의

본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김시습은 승려이기도 했고 유학자

이기도 했으며,절의를 지키려고도 했고 功名을 얻으려고도 했으며,아울러 현실

주의자이기도 했고 이상주의자이기도 했다.11)그러므로 김시습이나 그의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느 한 면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된다.그는 기본적으로 儒

者에서 출발하여 이 축 위에서 佛ㆍ仙에 出入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이 경우 어

디에 귀속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佛ㆍ仙에 儒가 어떻게 굴절되어 그

의 고유한 사상을 형성하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그가 살았던 시대와 생애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모든 작품은 당대의

사회적 인습과 문화적 전통,그리고 작가의 체험 등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이

다.

매월당 김시습은 우리 역사의 격변기 가운데 하나인 15세기 중․후반의 어

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거친 현실의 풍파에 시달리다 전국을 방랑하며 방외인(方

外人)으로 일생을 살다간 사대부 지식인의 한 사람이다.그는 눈에 비친 불합리

하고 모순투성이인 현실에 타협하지도,또 완전히 등 돌리지도 못한 채 59년의

길지 않은 일생을 방랑과 고독 속에서 살다간 불우한 천재였다.

11) 정주동,  매월당 김시습연구 , 민족문화사, 1983.

    황패강 外,  한국문학작가론2 , 집문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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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선대는 문관 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7대조부터는 무관으로 대를 이었고

그의 아버지에 이르러 충순위에 음보되었으나 병으로 인해 취임하지 못하게 된

다.그의 타고난 천재성과 선대에 대한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고 있는 현

실은 너무나도 초라함을 벗어날 수 없었으니,이미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어릴 적부터 신동으로 소문난 김시습의 글재주는 조정에까지 알려져 세종에

게 불리어 가기도 했다.이때 그의 재능을 인정한 세종은 훗날 학업이 성취되면

장차 크게 쓰리라 하여 물건을 하사했다고 한다.12)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중병에 들어 가사를 돌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더욱이 계모를 맞게

되고 결혼에도 실패하는 등 불행이 계속되었다.

그는 당시의 명문거족에서 태어나지 못했기에 좋은 조건의 사회적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신분도 못되었으며,그 무렵의 제도가 武家 출신 자제들의 등용이

극도로 제한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남처럼 20세가 되도록 과거에 응하지도

못하였고 명문거족의 자제들처럼 사부학당에도 진학하지 못한 채 결국 산 속에

들어가고 말았다.13)

그후,삼각산 중흥사(重興寺)에서 공부하다가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몰고 왕

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하여,책을 태워버리고 중이 되어 이름을 설잠이

라 하였다.이때부터 역사가 깊고 경관이 수려한 곳을 찾아 방랑을 시작하는데

북으로 안시향령(安市香嶺),동으로 금강산과 오대산,남으로 다도해(多島海)에

이르기까지 9년간 전국을 떠돌아 다니다가 마침내 정착한 곳이 경주 금오산이다.

이 시기에 김시습은 금오산실에서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金鰲新話) 

를 짓기에 이른다.그에게 현실은 꿈같은 것이 되어 있었다.이를 보상하듯 그가

지향하는 세계가 바로  金鰲新話 에 그려졌다.

우리 문학사에서  金鰲新話 와 같은 소설 갈래를 김시습이 창작할 수 있었

던 이유는 무엇일까.14)그것은 모순이 가득찬 세속을 분개하여 세상의 기존 질서

12) 매월당집 문집 21, 상류양양진정서.

13)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 교학사. 

    정병욱,  고전작가의 재인식 , 기린원.

14) 이율곡은 김시습이 ‘성질이 굳세고 곧아 세속을 분개하여 심기가 답답하고 편안하지 못하매  

스스로 세상을 따라 오르고 내릴 수 없음을 헤아린 나머지 드디어 그 몸을 내던져 세상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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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인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김시습이 봉건체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철저한 봉건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15)그러나 세

조의 왕위 찬탈을 비롯한 사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결국 김시습은 이렇듯

불합리한 세상과 어울리지 못했던 것이다.그렇다고 그에게 마땅한 대안이 있었

던 것은 아니다.다만 그 몸을 세상 밖에 내던져 방외인의 길을 걸었을 뿐이

다.16)

위대한 포부를 현실에서 이룰 수 없음을 알고 방랑에 나섰지만 현실을 외면

할 수는 없었던 김시습.방랑의 시인이었던 그가 자신을 세우고자 하였던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소설  金鰲新話 에 자신의 가슴에 응어리진 소망과 욕망을 그려

내었던 것이다.

1.유교 사상

귀신이야기는 무척 오래 되었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고려 말 이

래의 일이다. 高麗圖經 을 살펴보면 재래 신앙의 신을 국가에서 크게 섬기는 풍

속이 있었으니 겉으로는 유학과 불교를 내세우는 고려 사회에 귀신 섬기는 민간

신앙 또는 무속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말 신흥사대부가 대두하면서 이들은 신유학으로 이념을 다지고 상하에

두루 통용되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교를 비판하는 한편 민간신앙이나 무속

에서의 귀신 섬기는 풍속을 전국적 범위에서 단호하게 타파하려 했다. 고려사 

놀았다.’고 하였다. 김시습 자신은 ‘선비는 자신과 세상이 모순이 있으면 물러가 살면서 自樂하

는 것이 대체로 그 본분인데 어떻게 남의 비웃음과 비방을 받아가며 억지로 인간 세상에 머물

러 있을 수 있겠나.’라고 하였다. 

15) 김시습은 ｢명분설｣에서 ‘천자, 제후, 공경, 대부, 사, 서인이 명이고 상하, 존귀, 귀천이 분이 

니 이는 넘어설 수 없다.’고 하였다.

16) 소준섭,  새로 쓰는 조선인물 실록3 , 자작나무, 1997.

    임영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 창작과비평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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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고려 말에 신흥 사대부 출신의 관원들이 귀신 섬기는 풍속을 타파한 사

례를 거듭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신유학의 이념으로 귀신을 모두 부정하고 제사의 폐지를 주장한 것

은 아니었다.신유학도 유교를 종교로 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고,이를 위한 논거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이들은 나라에서 거행하는 제사와 개인이 지내는 조상 제

사를 엄격하게 규범화해서 고치거나 어길 수 없게 하였다.민간신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산천에 관한 제사였다.山神이나 水神이 얼마나

영험한가는 고려하지 않고,제사지내는 산천의 숫자와 배치가 유교의 명분과 격

식에 맞는지만 중요시했다.마을의 수호신에게도 엄격한 제한을 했다.고을 단위

로 하나씩만 공인해 중국 전래의 명칭을 부여했다.섬기는 방식도 악기 울리고

노래 부르며 춤추는 굿이 아니라 제문 읽고 절하는 祭가 되게 하고 이에 수반되

는 유교의 의례를 받아들이게 했다.마을 굿에 유교의 의례가 복합되는 형태의

타협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 시기에 ‘鬼神’은 천지조화의 움직임 그 자체이고,음양의 작용일 따름이고,

신앙의 대상이 되는 인격체는 아니었다.기가 모이면 사람이 살고,기가 흩어지

면 죽어 귀신이 된다는 것이다.죽으면 신체뿐만 아니라 혼백도 흩어져 기로 되

돌아가니,지각과 활동의 주체인 귀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유

교가 종교이기 위해서는 제사가 인정되어야 했다.17)

김시습의「鬼神」에서는 귀신을 기의 움직임으로 이해하고 기의 움직임이

순조로운 데 감사하느라고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감응과 행동의 주체가 되는 귀

신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이러한 작가의 의식은  金鰲新話 의 ｢남염부주지｣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남염부주지｣는 저승을 다스리는 염왕이 극락과 지옥의 설을 부정하고,귀신

에게 제사지내면 화복을 내린다는 신앙을 논박하는 글의 줄기를 갖고 있다.그래

서 내세의 보응을 내세워 헛된 짓을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하고,또한 백성들이

원한을 품고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그 두 가지는 서로 이질적

17) 귀신론의 논거는  中庸  제16장 ｢鬼神｣이다. 이 글은 신유학의 관점 안에서, 귀신 문제를 논

하자면 반드시 따라야 할 준거를 제공하였다. 조선 전기의 귀신론은 귀신과 제사를 재정비한 

조처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이 책에 근거를 두고 마련하는 작업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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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망 사항인데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데 함께 긴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낙원의 천당과 十王이 다스리는 지옥에 대하여 단호히 어찌 하늘

과 땅 밖에 다시금 땅이 있으며 천지 밖에 또 다른 천지가 있겠냐고 일축한다.

그는 계속하여 영혼 천도를 위해 스님을 불러 福田을 바쳐 주문을 외움은 새와

쥐가 지절거리는 것과 흡사하다고 말한다.또 윤회에 대해서도 ‘정신이 흩어지지

않았을 때 마치 윤회의 길이 있을 듯 하니 오래 되면 소멸된다’고 말한다.

즉 사람이 죽으면 정기가 흩어지면서 근본으로 돌아가는데,어찌 다시 어두

운 저승에 머무는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다.죽으면 사람을 이루던 기기 흩어지므

로 저승에 가서,살았을 때 한 행위의 응보를 받을 주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그렇지만 원통하게 죽은 귀신은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면서,원한을 품었거

나 원망하는 혼령,횡사했거나 요절한 귀신은 제대로 죽지 못해 氣가 펴지지 못

하고,싸움터 모래밭에서 시끄럽게 울기도 하고,생명을 버릴 때 원한이 맺힌 집

에서 처량한 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했다.무당에게 위탁해서 막힌 것을 통해 보

기도 하고,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원망해 보기도 하는데,정신이 비록 그 당시

에는 흩어지지 않고 있으나 마침내 조짐이 없는 데로 되돌아가고 만다.어찌 모

습을 빌어 명부에 이르러 지옥의 벌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작가가 ｢南炎浮洲志｣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핵심은 박생의 一理論을 바탕으

로 하는 儒家的 사상체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주에 사는 박생은 유학으로 대성하겠다고 포부를 지니고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과거에

실패하여 불쾌감을 이기지 못하였다.그러나 뜻이 높고 강직한 데다 인품이 훌륭하여 주위의

칭찬을 받았다.그는 귀신·무당·불교 등의 이단에 빠지지 않고자 유교정전을 읽기도 하고,세상

의 이치는 하나뿐이라는 내용의 철학 논문 ｢일리론(一理論)｣을 쓰기도 하여 뜻을 더욱 확고하

게 다졌다.어느 날 꿈에 저승사자에게 인도되어 염부주라는 별세계에 이르러 염왕과 사상적인

담론을 벌였다.유교·불교·미신·우주·정치 등 다방면에 걸친 문답을 통하여 염왕과 의견일치에

이름으로써,자신의 지식이 타당한 것임을 재확인하였다.염왕은 박생의 참된 지식을 칭찬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여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위문을 내려주고는 세상에 잠시 다녀오라고 하였

다. 꿈을 깬 박생은 가사를 정리하고 지내다가 얼마 뒤 병이 들었는데,의원과 무당을 물리치

고 조용히 죽었다.｢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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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鰲新話  가운데서 이 작품은 김시습의 사상을 압축하고 있는 대표적 思

想小說이다.박생과 염라왕의 대화를 통하여 박생의 생각,즉 매월당의 哲理월당

현실에 대한 자신의 사회관을 나타내고 있다.자유로운 논술을 펴기 위해 몽유의

형식을 빌어와 염주부라는 한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고 염라왕을 만나 자신의 뜻

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 박생과 염라왕은 작가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박생은 현실이고 염왕은

이상19)이다.그는 귀신론,유불관,이상적 치국관 등 평소 자신의 생각과 현실의

갈등 관계를 박생과 염라왕의 대화를 통해 문제 삼고 있다.

박생이 제기하는 일련의 문제들은 철학적인 데에서 점차 정치적인 것으로

나아가며,정치적인 화제는 현실적인 데로 접근한다.여기서 염라왕은 세간의 상

식이 용인하는 염라왕이 아니다.박생의 지론에 동조하여 인간을 심판하는 염라

왕을 오히려 부정하고 백성을 그릇 인도하는 왕의 횡포를 비판하며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진 박생을 옹호하고 끝내는 박생이 마음에 들어 염라국왕의 자리까지

물려준다.김시습은 염라왕이라는 가상 인물을 통하여 작가가 처한 시대의 이념

적 모순과 정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 보려는 의도를 이 작품을 통해 실현20)하

려고 하였다

작품 서두에 박생이라는 주인공이 승려들에게 극락과 지옥에 관해 물어서

얻은 대답을 납득할 수 없다 하면서 ｢一理論｣을 짓는다.박생은 焰王과의 대화에

서 經世治民의 문제,世俗佛敎의 문제,鬼神에 대한 문제 등을 논하고 있는데,이

들의 문답의 내용 속에 일관되는 논리적 전개는 아래와 같은 一理論에 근거하고

있다.

“하늘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써 만물을 만들 때에 기(氣)로써 형체를 이루었는데,

理도 또한 타고나게 되었다.이치라고 하는 것은 일용 사물에 있어서 각각 조리를 가지는 것이

다.예를 들면,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사랑을 다하여야 하고,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를

18) 이하  금오신화 에 수록된 작품의 인용은 ｢만복사저포기｣→｢만｣, ｢이생규장전｣→｢이｣, ｢취유부

벽정기｣→｢취｣, ｢용궁부연록｣→｢용｣, ｢남염부주지｣→｢남｣ 등으로 칭한다.

19) 소재영,  한국고소설의 조명 , 한국고소설연구회, 아세아문화사, 1992, p.26.

20)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 지식산업사, 1986,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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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여야 하며,남편과 아내,어른과 아이 사이에도 각기 당연히 행하여야 할 길이 있음을 말

하였다.이것이 바로 ‘도(道)'이다.우리 마음속에 이 이치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이 이치를

따르면 어디를 가더라도 불안하지 않지만,이 이치를 거슬러서 천성을 어긴다면 재앙이 미치

게 될 것이다.‘궁리진성(窮理盡性)'은 이 이치를 연구하는 일이고,‘격물치지(格物致知)'도 이

이치를 연구하는 일이다.사람은 날 때부터 모두 이 마음을 가졌으며,또한 이 천성을 갖추었

다.천하의 사물에도 또한 이 이치가 모두 있다.허령(虛靈)한 마음으로써 천성의 자연을 따라

만물에 나아가 이치를 연구하고,일마다 근원을 추구하여 그 극치에 이르게 된다면,천하의 이

치가 모두 나타나 분명해질 것이며,이치의 지극함이 마음속에 모두 벌어질 것이다.이러한 방

법으로 추구하여 본다면 천하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여기에 포괄되고 해당될 것 이

니,천지 사이에 참여하더라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또 귀신에게 질문하더라도 미혹되지 않을

것이며,오랜 세월을 지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유학자가 할 일은 오직 이에서 그칠 뿐

이다.천하에 어찌 두 가지의 이치가 있겠는가?”｢남｣

음양의 이치가 어디서나 한 가지로 통용되므로 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별

세계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그렇다고 氣보다 理를 중요시하지는 않았으며

이를 기의 조리로 본 것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박생과 焰王 사이에 논의되는 중요 문제 중에서 鬼 및 神에 대한 부분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귀(鬼)'는 음(陰)의 영이고,‘신(神)'은 양(陽)의 영입니다.귀신은 대개 조화(造化)의 자취

이고,이기(理氣)의 양능(良能)입니다.살아있을 때에는 ‘인물'이라 하고 죽은 뒤에는 ‘귀신'이라

하지만,그 이치는 다르지 않습니다.｢남｣

鬼神之說의 의미를 묻는 박생의 질문에 대한 焰王의 대답이다.귀는 음의 영

이고 신은 양의 영이라 하고 그 둘은 조화의 자취이고,음양 두 기가 저절로 그

렇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이 말은 ｢신귀설｣에서 언급한 것과 내용상 합치된다.

그런데 살아서는 인물이고,죽으면 귀신이라는 말을 붙여서 앞뒤가 어긋났다.음

양의 작용이라는 귀신과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된다고 할 때의 귀신은 실제로 뜻

이 다르다.

그래서 박생이 “祭祀之鬼神”과 “造化之鬼神”이 다른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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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앞의 것은 “제사받는 귀신”이고,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뜻의 귀신이

다.뒤의 것은 “조화를 이루는 귀신”이고,음양 두 기의 작용이 귀신이라고 할 때

의 귀신이다.그러자 염왕은 그 두 귀신이 다르지 안다는 설명을 한다.즉,만물

의 시초와 종말은 음양이 모이고 흩어지지 않음이 없다고 하면서 “造化之鬼神”을

해명했다.다시 천지에 제사 지내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공경하기 때문이라고 해

서 “祭祀之鬼神”과 “造化之鬼神”이 다르지 않다는 논거를 마련했다.산천에 제사

지내는 것은 기가 오르내리면서 조화를 이룬 데 대한 보답이라는 설명이다.같은

논법을 조상 제사에도 적용해,조상 제사는 근본에 대한 보답이라고 했다.그러

면서도 제사는 존경심을 가지게 하는 데 그칠 뿐,귀신이 형질을 가지고 인간에

게 화복을 내리기 때문에 지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르지 않습니다.선비는 어찌 그것도 알지 못합니까?옛 선비가 이르기를,‘귀신은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물질이 끝나고 시작되는 것은 음양이 어울리고 흩어

지는 데 따르는 것이고,하늘과 땅에 제사지내는 것은 음양의 조화(造化)를 존경하는 것이며,

산천에 제사지내는 것은 기화(氣化)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답하려는 것입니다.조상께 제사지내

는 것은 근본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고,육신(六神)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입니다.이러한 제사들은 두 사람들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지냅니다.이 귀신

들이 형체가 있어서 인간에게 화와 복을 함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그렇지만 사람들은 향불

을 사르고 슬퍼하면서 마치 귀신이 옆에 있는 것처럼 지냅니다.공자가 '귀신은 공경하면서도

멀리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일러주신 것입니다.”｢남｣

기일원론은 미리 정해진 당위나 이치인 理가 따로 없고 모든 현상이나 사물

은 하나인 氣가 음양으로 나누어져 대립하면서 운동해서 이뤄진다는 것이다.다

시 말해 일체의 초월적 존재를 부정하고 목적론과 당위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삶의 고민과 의미를 그 자체로 파악하는 사상이었다.

김시습은 이러한 사고 구조에 맞게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나타내는 소설을

마련하면서 주인공이 당면한 고민을 충격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써 귀신

과 사랑을 나누고 꿈에 별세계에 다녀오고 하는 등의 설정을 사용했다.즉,인간

사회의 고민을 귀신을 등장시켜 다루고 있는 것이다.

 金鰲新話 에서는 스스로 정립한 귀신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원귀를 등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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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원귀가 된 내력을 소상하게 알려 작품의 심각한 주제를 마련했다.

 金鰲新話 의 ｢만복사저포기｣,｢이생규장전｣,｢취유부벽정기｣에서도 이러한

김시습의 죽음관을 확인할 수 있다.이 세 작품은 寃鬼의 이야기이다.원귀가 나

타나 원통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이루지 못한 소원을 풀려고 하다가 얼마 후에

사라진다.귀신이 나타나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원통하게 죽

어 원귀가 되면 얼마동안은 氣가 아직은 흩어지지 않아 그럴 수도 있다는 데 근

거를 두고 사건을 꾸며,원통한 사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통탄하게 했다.

｢이생규장전｣의 무대인 송도는 홍건적이 짓밟았고,｢만복사저포기｣에서 주인

공이 머물렀다는 곳인 남원은 왜구에게 자주 유린되었던 곳이다.그러나 전란으

로 인한 희생이라는 소재를 사실에 있는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김시습 나름대로

의 사상과 창의력에 따라 바꾸어 놓았다.희생된 사람의 원통한 처지를 자세하게

그려 민족의 수난과 개인의 비극을 밀접하게 연결시켰다.원귀를 등장시키면서도

귀신과 사람,저승과 이승 사이의 문제보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심각하게 나타

내고,저승이니 하는 별도의 영역은 의미없는 것으로 처리했다.오히려 고독한

개인이 사랑이 이룩해 사는 보람을 찾으려는 시도가 좌절되는 사정을 그리는 데

역점을 두어,자아와 세계가 서로 용납하지 않는 관계를 구조화했다.이별,전란,

죽음,원귀 등이 이러한 구조를 단단하게 하는 데 긴요한 구실을 하도록 배치하

고 있는 것이다.

｢취유부벽정기｣에도 원귀가 나오지만 ‘꿈’이라는 조건 때문에,죽은 지 오래

되면 원귀라도 사라지고 만다는 귀신론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상을 펼칠

수 있었다.기씨녀가 죽은 내력을 보면 원귀이면서도 나타날 당시에는 신선이기

도 한 이중성을 지니게 해서 귀신 이야기의 범주를 벗어나게 했다.

｢남염부주지｣에는 용궁의 용왕이 등장한다.경주의 박생이 저승에 가서 염왕

을 만나고,송도의 한생이 용궁에 가서 용왕을 만난다.그런데 김시습의 사상에

의하면 저승이나 용궁 등의 별세계가 있을 수 없다.작품의 서두에서 박생이 지

은 글이라며 제시한 ｢一理論｣에 비춰보면 氣가 음양으로 운동해서 이뤄지는 현

상 밖의 다른 무엇은 없다.그런데도 저승으로 가고,용궁에 갔다고 하기 위해서

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허황되다고 할 꿈을 통해 흥미로운 상상을 하면서,박

생이 저승에 가서 염왕을 만났기 때문에 저승,염왕,귀신 등을 더욱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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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역설을 만든 것이다.「남염부주지」는 승복을 입은 유

학자 김시습의 종교관과 정치관이 그의 무의식적인 욕망의 표출로 작품화한 것

이라 할 수 있다.주인공 박생이 유학에 뜻을 두어 태학관에서 수학하였으나 한

번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던 것은 현실의 시습 그 자체이다.주인공 박생이 염

라왕과 문답하는 가운데 유교와 불교를 서로 대조함으로써 불교의 輪廻應報,鬼

神類를 부인하고 불교의 허무를 자인하며 결국에는 유교사상으로 귀착하게 된다.

주인공 박생은 김시습처럼 현실 세계에서는 儒彿 사이를 왕래하면서도 그의

이상세계에서는 오직 유학만이 정도임을 다짐하고 있다.따라서 이 작품은 유학

자로서의 통치욕을 그 主旨로 삼고 있으며,여기서의 박생의 욕구는 바로 작가

자신의 무의식적 욕구라 할 수 있다.

김시습은 낙원의 천당과 十王이 다스리는 지옥에 대하여 단호히 어찌 하늘과

땅 밖에 다시금 땅이 있으며 천지 밖에 또 다른 천지가 있겠냐고 일축한다.김시

습은 계속하여 영혼 천도를 위해 스님을 불러 福田을 바쳐 주문을 외움은 새와

쥐가 지절거리는 것과 흡사하다고 말한다.윤회에 대하여는 ‘정신이 흩어지지 않

았을 때 마치 윤회의 길이 있을 듯 하니 오래 되면 소멸된다’고 말한다.

김시습은  鬼神說 , 太極說 , 天形  등을 통해 불교와 도교의 신비론을 부

정하면서 적극적인 현실론을 펼치고 있다.그는 승속을 드나들다가 결국은 환속

하여 삶을 마감하였다.그러기에 그의 근본 뿌리인 유교적 사상을 버릴 수는 없

었던 것으로 보인다.다시 말해 작가 김시습은 유교의 속성인 현실을 중심으로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열시왕이 다스리는 죄를 보면 그것은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과 그것에 더욱

선행하여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이 중요시됨을 발견할 수 있다.예를 들면 아

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나 결혼하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인데 이는 조상

숭배사상과 혈연의 가치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결국 김시습 당대의 현실 비판을 의도한 작품으로 염라왕을 성리

학적 현군으로 설정하고 그를 통해 지옥,윤회설,불설의 타당성을 부정하며 時

君에 대해서 묵시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으로 이는 불교로써 불교를 비판하는 역

설적 수법21)이기도 하다.

21) 김명호, ｢김시습의 문학과 성리학 사상｣,  한국학보  35,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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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사는 박생(박생)은 유학으로 대성하겠다고 포부를 지니고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과거

에 실패하여 불쾌감을 이기지 못하였다.그러나 뜻이 높고 강직한 데다 인품이 훌륭하여 주위

의 칭찬을 받았다.그는 귀신·무당·불교 등의 이단에 빠지지 않고자 유교정전을 읽기도 하고,

세상의 이치는 하나뿐이라는 내용의 철학 논문 ｢일리론(一理論)｣을 쓰기도 하여 뜻을 더욱 확

고하게 다졌다.어느 날 꿈에 저승사자에게 인도되어 염부주라는 별세계에 이르러 염왕과 사상

적인 담론을 벌였다.유교·불교·미신·우주·정치 등 다방면에 걸친 문답을 통하여 염왕과 의견일

치에 이름으로써,자신의 지식이 타당한 것임을 재확인하였다.염왕은 박생의 참된 지식을 칭찬

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여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위문을 내려주고는 세상에 잠시 다녀오라고

하였다.꿈을 깬 박생은 가사를 정리하고 지내다가 얼마 뒤 병이 들었는데,의원과 무당 을 물

리치고 조용히 죽었다.｢남｣

｢용궁부연록｣에서는 주인공 한생이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도 않은 별세계에서 능력을 크게 발휘했다고 하는 또 다른 역설을 이룩해,

자아와 세계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었다.이 작품은 작가의 자서전

이라고도 한다.용왕과 세 神은 물론,용궁 속의 모든 사람들이 한생의 시문과

선비다움을 칭찬하는 글귀로 보면,무엇보다 자신의 시문을 인정받고 싶어한 작

가의 무의식적인 욕구가 이 소설 속에 잘 드러나 있다.즉 자신의 詩才를 세인에

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 知己之恩의 갈구22)를 主旨로 하고

있다.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그의 시재를 과시하고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신의 무의식적 공명심과 자부심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현실에서의 불

만감을 드러내고 있다.자신의 능력이 현실에서 용납되지 않을 때,이상세계에서

의 실현을 꿈꾸게 된다.현실에서 용납되지 않는 시습의 시재와 문재가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의 세계인 용궁에서 실현되고 그 꿈이 깨어난 후에는 명신 속에

은일한다는 현실의 도피와도 직접 관련시킨 작가 욕망의 세계를 잘 표출한 작품

이라 할 수 있다.

 金鰲新話  5편은 모두 불우하거나 현실에 뜻을 얻지 못한 주인공이 비현실

적 존재나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달성하거나 혹은

현실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기 이념의 정당성을 확인한 후 다시 현실로 돌아와

죽음을 맞이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자취를 감추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22) 정주동,  매월당 김시습연구 , 신아사,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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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鰲新話 에 나타난 이러한 비극적 현실 인식,다시 말해 자신이 올바른 이

념이나 진실을 지니고 있지만 부당한 현실 세계에서는 쓰이지 못한다는 생각은

사회,역사적인 면에서 처음으로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초기 사림의 의식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김시습은 당대 집권층인 훈구세력에 저항하여 그

시대 현실을 비판은 하지만 마땅히 적극적인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던

초기 사림의 한 사람이었다.

김시습이 금오산에 들어가 책을 지어 석실에다 간직하고 ‘후세에 반드시 나를

알 자가 있을 것이다.’하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의 비극적인 세계관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라 하겠다.

주인공이 행복을 성취해가는 운명의 상승과정을 거쳐 결국 행복이 좌절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역시 바로 주인공의 비극적 현실 때문으로 그려진다.여인이

목숨보다 정절을 중히 여겨 죽음을 당한 것이나,양생이 여인과의 의리를 지켜

‘다시 장가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던’것 역시 모두 주인공

들의 이념과 상충하는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처음 죽은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기로 약속하고부터 그것을 끝까지 이행하는 것은 서로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로 볼 때 김시습이 말하려 한 ‘의리나 정절’은 김시습의 생애에서 세조의 왕

위 찬탈과도 관련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

2.불교 사상

고려시대 종교 사상의 두 기둥은 불교와 도교이다.불교의 사상은 고려 전반

기에 걸쳐 백성들의 종교관과 내세관을 장악하였다.그러나 조선이 건국된 후,

상황은 달라졌다.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러오고 정몽주가 처음으로 朱子家禮를

들여와 모든 양식을 朱子의 가르침대로 따르도록 주장하였다.그러나 워낙 오랫

동안 불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불교의 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죽음의 문제에 대한

불교의 내용은 윤회에 의해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믿음인 바,그 근본 원리는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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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惡의 응보이다.

 金鰲新話 의 첫 편에 수록된 ｢만복사저포기｣의 주인공 양생은 홀로 남원 만

복사의 구석에 방 한 칸을 얻어 살다가 부처님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

나 정을 나누었다.그러나 그 여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다행히 불가의 三世

(과거,현재,미래)인연을 만나 양생의 아내가 될 뻔하였으나 숙명적인 이별을

위반할 수가 없어 저승길로 떠나가게 되었다.

이윽고 스님과 여러 사람들이 혼백을 전송하니 영혼이 문 밖으로 나가는지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아니하고 슬피 우는 소리만이 들려 왔다.｢만｣

양생은 비록 귀신과 사랑을 나눴으나 정에 못 이겨 집과 농토를 매각하여 저

녁마다 祭를 올려 旅食하니,하루는 그 아가씨가 공중으로부터 양생을 불러 말하

기를,

당신의 은덕을 입어 이 몸은 이미 단 나라 남자의 넋을 받아 태어났나이다.유명의 한계는

더욱 더 멀어졌다 하나 당신의 두터우신 온정을 어찌 길이 잊을 길이 있사오리까.그대도 마

땅히 다시 淨業을 맞아 저와 더불어 영원한 윤회를 해탈케 하여지이다.｢만｣

라 말하고 사라진다.이 이야기에서 귀신의 몸으로 사람이 되고 다시 혼백이

저승으로 사라지는 것과,윤회의 업보로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나며 앞으로

더불어 윤회를 해탈하기를 기원하는 등 당시 불교의 죽음관을 엿볼 수 있다.

김시습은 불교와 민간신앙에서 말하는 죽음관을 그의 소설에서 피력하고 있

다. 金鰲新話  속에 있는 ｢이생규장전｣도 ｢만복사저포기｣와 비슷하다.주인공

이생이 전란으로 죽었다가 환생한 여인과 애정생활을 영위한다.결국 여인이 저

승으로 돌아가고 이생은 여인을 그리워하다가 죽어 가는 것까지 ｢만복사저포기｣

와 같다.

불교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죽은 뒤에 갈 곳이 정해진다고 믿고 있다.23)불

23) 정승석,  죽음이란 무엇인가 , 한국종교학회편, 2001.

    이덕진, ｢유교와 불교의 생사관에 대한 일고찰｣,  한국장례문화학회지  제1권, 한국장례문학   

회, 보조사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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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人間平等,인간존엄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존재는 상호관계 속에서만 그 존

재가 가능하다고 믿는다.이것이 緣起思想이다.따라서 인간의 지금 모습은 무수

한 인연의 은혜로 가능하다.‘일체의 중생이 여래의 부모였고 여래 또한 일찍이

중생의 부모였느니라’는  大方便佛報思經 의 말은 일체 중생을 부모로 보고 孝順

供養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작가의 의식이 당시의 집단의식과 유사했거나 一致했다고 하면 이러한 대립

적 관계의 귀결점은 사회 윤리의 우위성 쪽으로 기울었을 것이며 인간의 원형적

문제는 무시되거나 억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그러나 김시습은 앞서 말했듯

인간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모색하

고자 하는 인간애를 보였던 사람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存在次元은

인물의 애정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만복사저포

기｣의 경우,양생은 현세의 질서에 따라야 하고 여인은 유계의 질서에 따라야 하

기 때문이다.여기에 두 사람이 겪어야 하는 번뇌의 苦가 생기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煩惱란 본능을 실현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 기인한

다.이러한 본능적 욕심을 일컬어 渴愛라고 하는데 이는 공허한 본성을 가진 마

음에 無實體한 허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을 말하는 일시적 현상이다.24)

凡俗한 인간의 生이란 끊임없는 욕망의 추구로 일관하는 것이고 보면,이로

인해 갈애의 所作인 煩惱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이 介在하는 것이다.결국 양생과 여인이 겪어야 하는 번뇌라는 것도 인간

이면 누구나 생래적으로 타고나는 갈애의 所産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세속적 번뇌를 벗어나는 길,즉 인간적 한계를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길은 본성에 내재한 갈애심을 盡滅하는 것이다.보련사에서 비극적 이별을 하는

순간에 극히 高潮된 번뇌에 빠져들게 되는데,양생이나 여인은 비통한 泣訴로써

내심의 번뇌를 表할 뿐이며,이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번뇌의 心火를 이기지 못하는 凡俗한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인

데,여기에 세속적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구원이 요청되는 것이다.

｢만복사저포기｣에서는 양생이 여인의 葬禮를 치르고나서 ｢슬픔을 참을 수 없

어서 田舍를 모두 팔아서 二三日 저녁을 연이어서 천도제를 올렸다.｣고 했는데,

24) 윤호진, ｢불교의 죽음 이해｣,  가톨릭 신학과 사상  21, 가톨릭대학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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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의 행위에서 현실에서의 ‘한’을 풀고자 한 작가의 의지를 볼 수 있으며,

더욱이 女人이 번뇌에서 벗어나 極樂에 이르도록 정성을 다한 訴願에서 자신의

현세적 業苦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제사를 올린 지 三日째 되

는 날 女人이 공중에 再現하여 불러 말하기를 ｢그대의 은혜를 입어 저는 他國에

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비록 幽明이 다르오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그

대도 마땅히 淨業을 닦아서 함께 輪回의 苦에서 벗어납시다.｣라고 하고 있다.

작가는 이 부분에서 양생과 여인을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로 昇華시킴으로써

인간적 번뇌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企하고자 한 것이다.그리하여 작가는 작품의

結尾에서 ｢양생은 다시는 장가를 들지 아니하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을 캐었는데,

그 종말은 알 수 없다.｣는 말로 끝맺고 있다.이것은 覺者로 변신한 양생의 行跡

에 대한 象徵的인 陳述인 것으로 보인다.

3.도교 사상

｢취유부벽정기｣를 살펴보면 神仙世界를 동경하는 작가의 꿈과 이상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으며 당시 도교 일반의 神觀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세조 3년(1457년)으로 정치상으로 매우 복잡한 시기

였다.주인공인 홍생은 개성의 부호로서 용모가 준수하며 글도 잘하는 인물로 등

장하고 있으며,삽입시는 인생의 허무와 망국의 한을 주제로 하고 있어 인생무상

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여기서의 주인공이 곧 작가 자신에 비유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허탈감에 젖어 있는 현실의 시습이 무의식적으로 허무

를 이기고 영원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한 작품이 마침내 영원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그래서 인생의 허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寫

實的인 상황을 제시하고 현실의 좌절감 속에서 인생의 허무를 절감한 작가 자신

이 무의식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초월의 세계(죽음에서의 해탈)를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기씨녀를 통해 실현하려고 한 작가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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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의 상인 홍생(홍생)이 달밤에 술에 취하여 대동강 부벽루에 올라가 고국의 흥망을 탄식

하는 시를 지어 읊었더니 한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나 홍생의 글재주를 칭찬하면서 음식을 대

접하였다.홍생이 처녀와 시로써 회답하며 즐기다가 신분을 물었더니 처녀는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기자의 딸로서 천상계에 올라가 선녀가 되었는데,달이 밝자 고국 생각이 나서 내려왔

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기씨녀는 홍생의 청을 받고 긴 시 한 수를 더 읊었는데,그 내용은

자기들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고국의 흥망성쇄에 관한 것이었다.그 뒤 기씨녀는 천명을 어길

수 없다며 사라지고 홍생은 귀가한 후,기씨녀의 주선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내용의 꿈

을 꾸고 세상을 떠난다.｢취｣

道敎一般의 神觀은 최고신을 지향하는 多神信仰이라 할 수 있는데 모든 생명

의 원천이며 主宰者로서의 절대권한이 하나의 최고신에게 주어지고,다른 모든

神은 그의 명령을 실천하는 司命神의 성격을 띠어서 인간과 최고신 사이에서 중

재의 역할을 한다25)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神觀을 지녔던 사람들은 上帝와 인간과의 관계를 매우 근접해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아니라 天上과 人間世界는 相通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었

다고 생각된다.그렇기 때문에 上帝 혹은 司命神의 屬官이 되어서 昇天하는 것을

永生不死하는 신선으로 보았고,신선의 세계를 환상적인 이상향으로 보는 사고양

식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 箕氏女 가 그녀의 祖上인 箕子의 손에 이끌려서 선녀가 되어 항

아의 주선으로 上帝의 시녀가 되는 것이나,홍생이 箕氏女의 주선으로 신선이 되

어 견우성의 속관이 되는 것에서,당시 도교 일반의 神觀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 아가씨께서 선비님의 이야기를 옥황상제께 아뢰었더니 상제께서 선비님의 재주를 사

랑 하시어,견우성 막하(幕下)에 붙여 종사관으로 삼으셨습니다.옥황상제께서 선비님께 명하셨

으 니 어찌 피하겠습니까?"｢취｣

또한 上帝의 명령은 현세의 인간에게도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절대권

력으로 작용하며,신선의 세계라는 것은 이러한 上帝의 權能 속에서 절대 평화와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현세의 인간이 도달할

25) 김승혜,「 동문선 , 東文選醮禮靑詞에 대한 宗敎學的 考察」,『道敎와 韓國思想』, 한국도교사

상연구회편, 汎洋社出版部,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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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환상적인 세계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箕氏女의 昇天이나 홍생이 상제의 명령에 의해서 신선이 되는

경우가 당시 사람들의 上天世界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시킨 표현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때부터 하늘에 높이 떠서 천지 사방을 오가며 동천복지(洞天福地)를 찾아 십주(十洲)와

삼도(三島)를 유람하지 않은 곳이 없었소.하루는 가을 하늘이 활짝 개고 하늘 나라가 밝은데

다 달빛이 물처럼 맑았소.달을 쳐다보니 갑자기 먼 곳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소.그래서

달나라에 올라가서 광한청허지부(廣寒淸虛之府)에 들어가 수정궁으로 항아를 방문하였더니,항

아가 나더러 절개가 곧고 글을 잘 짓는다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달래었소.

‘인간세상의 선경(仙境)을 비록 복지(福地)라고는 하지만,모두 풍진(風塵)의 땅이다.하늘나

라 에 올라와서 흰 난새를 타고 계수나무 아래에서 맑은 향내를 맡으며,푸른 하늘에서 달빛을

띠고 옥경(玉京)에서 즐겁게 놀거나 은하수에서 목욕하는 것보다야 낫겠느냐?’

그리고는 나를 향안(香案)받드는 시녀로 삼아 자기 곁에 있도록 하여 주었는데,그 즐거움

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소.”｢취｣

이것은 箕氏女가 洪生의 물음에 답하여 한 말인데,환상적인 仙界의 名勝과

행복의 극치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이 작품의 仙界 혹은 天上 이미지는 곧 작가

김시습 자신의 것이며,洪生의 仙界에 대한 동경은 곧 작가 자신의 염원이며 동

경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또한 현실에서 잊지 못할 사랑의 사연을 천상에서 지

속해보려는 초월적 현실주의 사상과 도가적 신선사상이 이 작품에서 혼용되어

있어  金鰲新話  가운데서도 한 차원 높은 작품으로 평가26)되고 있기도 하다.

｢취유부벽정기｣의 主 主題를 仙界에 대한 동경이라고 한다면,副 主題는 世祖

의 왕위찬탈과 관련된 시대상에 대한 㝢意的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취유

부벽정기｣를 고찰하면서 홍생과 기씨녀의 교환처럼 역사적 사건을 핵심적 배경

으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김기동은 이 작품의 인물 구성에 있어 여주인공을

기씨녀로 한 것은 작자가 평양을 유람하는 동안 기자왕에 대한 추모의 시를 많

이 지은 것으로 보아 당연한 인물의 설정으로 보이며,작자가 이 작품에 寓意했

다면 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긴 기자왕을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으로 비유

26) 소재영,  한국고소설의 조명 , 한국고소설연구회, 아세아문화사, 1992,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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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에 기자왕을 추모하는 많은 시를 지었을 것이며,이 작품에도 기자왕

의 딸을 등장시켜 단종에 대한 추모의 상념을 담았을 것27)이라고 하였다.이재호

도 김시습 자신의 유토피어 속의 미래상을 그려놓은 것28)이라고 하였다.즉 당시

의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단종의 실위와 세조의 왕위찬탈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보는 견해29)이다.김시습은 세조의 왕위찬탈 사건으로 인하여 유랑의 길로 들어

선 인물로서 그에게 있어 세조 정권의 逆天無道함이 지울 수 없는 충격이었으며

이러한 울분을 작품을 통해 우의적 수법으로 토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洪生은 箕氏女의 입을 통해 箕子朝鮮의 패망에 대한 내력을 듣게 되는데,衛滿

의 왕위찬탈 행위는 세조의 행위와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은나라 임금의 후손이며 기씨의 딸이라오.나의 선조(기자)께서 실로 이 땅에 봉해지

자 예법과 정치제도를 모두 탕왕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였고,팔조(八條)의 금법(禁法)으로써 백

성을 가르쳤으므로,문물이 천년이나 빛나게 되었었소.갑자기 나라의 운수가 곤경에 빠지고 환

난이 문득 닥쳐와,나의 선친(준왕)께서 필부(匹夫)의 손에 실패하여 드디어 종묘사직을 잃으셨

소.위만(衛滿)이 이 틈을 타서 보위(寶位)를 훔쳤으므로,우리 조선의 왕업은 끊어지고 말았소.

｢취｣

世祖와 그 일파에 의해 저질러진 反人倫的인 사건들을 내포하는 비극적인 시

대상을 의미하는 象徵的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작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悲歎과

절망의 時點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洪生이 느낀 悲歎이나 仙界指向的 의도

는 바로 작가 자신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김시습 자신이 추악한 현실을 떠나서

方外的 世界로 지향하여 그 자신의 세계를 위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

한 삶의 태도 역시 作中의 洪生의 昇天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꿈을 도입하여 영험성을 가지고 미래를 예시하는 예시몽에 해당된

다고 하겠다.시체를 빈소에 안치하고 여러 날이 지나도 얼굴 빛이 변하지 않으

므로 사람들은 홍생이 신선을 만나 죽음에서 해탈되었다고 하는 것이다.이것은

27) 김기동, ｢금오신화｣,  한국고전소설연구 , 교학사, 1981, p.20.

28) 이재호,  금오신화 , 과학사, 1980, p.258.

29) 이상택, ｢취유부벽정기의 도가적 문화의식｣,  한국소설의 탐구 , 중앙출판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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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적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작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신선 사상의 반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실에서의 죽음은 그녀와의 天上再會의 약속이었기에 홍생은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맞는다.그는 깨끗이 목욕을 하고 초연히 죽음을 맞이하며 사람들은 그가

신선을 만나 죽음에서 해탈되었다는 평을 한다.여기에서 주인공 홍생은 죽음을

갈등의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작품에서 죽음은 오히려 현실을 떠남으로

써 정화되고 안정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초월적 현실주의관을 살펴볼 수 있

다.30)

4.무속 사상

작품의 생성과 관련하여  金鰲新話 를 두고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서 논해

왔다.그 하나는 中國文學의 영향을 강하게 의식하는 층이요,다른 하나는 우리

나라의 문학사적 분위기에 더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측이다.전자의 경우는 전등

신화와 비교문학적 측면에서의 논의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후

자의 경우는 금오신화 창작에 있어서,中國文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작

가의 독창적인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견해이다.금오신화가 김시습에

의하여 창작된 것은 오히려 우리 문화와 자생적 분위기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羅末麗初는 그 언어문화적 상황에 힘입어 설화에서 나아가 전기소설이라는

새로운 문예양식을 성립시킬 수 있었다.羅末麗初와 그 역사적 성격이나 문학사

적 단계는 다르지만 麗末鮮初에도 비슷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麗末 이래 사

대부 계층이 지녀온 기층문화에 대한 관심,민속이나 민간설화에 대한 정서적 친

근감은 鮮初의 사대부들에게도 거의 그대로 혹은 더욱 확대되어 계승되고 있다

고 보인다.15세기 사대부 계급의 문인․지식인이 지녔던 이러한 관심과 취향은

이 시기의 패설문학이 발전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金鰲新話 를 탄

30) 최삼룡, ｢금오신화의 비극성과 초월의 문제｣,  한국고소설연구 , 이우출판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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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케 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작용을 한 셈이다.뿐만 아니라  金

鰲新話 가 ‘향토적’분위기와 색채,‘민족적’정조를 띠게 하는 데도 중요한 작용

을 했다고 할 수 있다.31)

당시 民間信仰에서 말하던 鬼神이라는 것이 당시의 儒者들에게는 어떻게 수

용되었는지 살펴보자.

귀(鬼)는 굽힌다[굴(屈)]는 뜻이고,신(神)은 편다[신(伸)]는 뜻입니다.굽히되 펼 줄 아는 것

은 조화의 신이며,굽히되 펼 줄 모르는 것은 울결(鬱結)된 요매(妖魅)들입니다.조화의 신은 조

화와 어울렸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음양과 더불어 하며 자취가 없습니다.그러나 요매들은 울

결되었으므로 인물과 혼동되고 사람을 원망하며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산에 있는 요물을 초

(魈)라 하고,물에 있는 요물을 역(魊)이라 하며,수석에 있는 요괴는 용망상(龍罔象)이라 하고,

목석에 있는 요괴는 기망량(夔魍魎)이라 합니다.만물을 해치면 여(厲)라 하고 만물을 괴롭히면

마(魔)라 하며,만물에 붙어 있으면 요(妖)라 하고 만물을 미혹시키면 매(魅)라 합니다.이들이

모두 귀(鬼)들입니다.음양불측(不測)을 신(神)이라고 하니,이게 바로 신입니다.신이란 묘용(妙

用)을 말하는 것이고 귀(鬼)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남｣

여기서 그는 儒家的 造化의 神과 鬼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여기서 鬼

라는 것은 이른바 惡鬼의 속성을 가진 것들을 통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이러

한 작가의 견해는 焰王의 입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정신과 기운은 이미 흩어져,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몸뚱이는 땅으로 내려와 근

본으로 돌아가는데,어찌 다시 어두운 저승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또 원한을 풀지 못하였으므

로 그 기운을 펴지 못해,싸움터였던 모래밭에서 시끄럽게 울기도 하고,목숨을 잃어 원한 맺힌 집

에서 처량하게 울기도 합니다.그들은 무당에게 부탁해서 사정을 통해 보기도 하고,어떤 사람에게

의지하여 원망해 보기도 하는데,비록 정신이 그 당시에는 흩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남｣

“나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에 나라에 충성을 다하며 힘내어 도적을 토벌하였습니다.그리고는

스 스로 맹세하기를 ‘죽은 뒤에도 마땅히 여귀가 되어 도적을 죽이리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죽은

31) 하지만  金鰲新話 와 동시대 패설의 차이를 몰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金鰲新話 는 패설의 발

달에서 확인되는 15세기의 언어문화적 지형에 기반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창조 적

인 형식과 심각한 문제의식을 추구함으로써 패설과는 다른 양식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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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에도 그 소원이 남아 있었고 충성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이 흉악한 곳에 와서 임금이 된

것이지요.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우러러 보는 자들은 모두 전세에 부모나 임금을 죽인 시역(弑

逆)이거나 간흉(姦凶)들입니다.”｢남｣

이러한 焰王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死靈觀 혹은 鬼神觀은 巫俗的인 것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焰王이 박생에게 禪位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서,자신이 焰王이 된 내력을 말하는 대목을 살펴보면

김시습이 악귀적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이 잘 나타난다.

김시습은 기일원론을 통해 귀신을 다루면서 원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어중간

한 태도를 보였다.귀신의 존재는 허상이지만 불의한 인물의 내면 심리에서 빚어

지는 양심의 가책을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싶은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 여길

수 있는 부분이다.실제로 귀신이야기는 진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영

향력이 있었다.김시습 또한 ‘기가 다 없어지지 않고 잘못 죽은 사람의 기가 무

형 중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원귀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이다.품은 원한

때문에 귀신 이야기가 생겨났다면 한 맺힌 원귀의 이야기는 곧 계유년 이후 충

신열사들의 이야기이자 그들의 가족사이기도 했다.의미심장한 귀신이야기는「練

藜室記述」에 인용된 〈국조기사〉에도 실려 있다.김시습은 『金鰲新話』의 귀

신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이면을 고발하고자 하였다.그는 민간에서 행해지는 귀

신 이야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우의의 형식을 빌

어 표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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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金鰲新話 속 ‘죽음’의 의미

 金鰲新話 에 나타난 ‘죽음’이라는 話素는 현실 속에서 제도(制度),인습(因

襲),전쟁,인간의 운명 등에 강력히 대결하려는 인간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

고 있다.가정적으로도,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김시습의 포부는 지

은이를 방랑의 길에 오르게 하였고 운명에 대한 순종이나 패배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이상세계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죽음’이 작품에 채

택된다.이때 ‘죽음’이라는 소재는 현실적인 것의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

고,거기에 내포된 주인공과 세계의 대결을 더욱 날카롭게 부각시킴으로써 문제

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주요 장치인 것이다.

1.鬼神觀의 문학적 수용

김시습은 당대의 죽음관에서 작품의 소재를 얻어 작품의 필연성을 꾀하며 그

이면에 있어야 할 세계와 인간상을 작품에서 실현시키고 있다.특히  金鰲新話 

는 산 사람이 鬼神과 만나 사랑하기도 하며,이승의 사람이 저승에 다녀오는 등

의 전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여기에 나오는 귀신들은 곧 전기성을 수행하는

주역들로서 이 귀신에 대한 해명이야말로 금오신화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관

건32)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金鰲新話 에 나타나는 귀신을 鬼와 神으로 나눈다면「만복사저포기」,「이생

규장전」의 여인은 鬼이며「남염부주지」의 염왕,「취유부벽정기」의 기씨녀,「용

궁부연록」의 용왕 등은 모두 神에 해당한다고 하겠다.여기에서 기씨녀,염왕,

32) 설중환, ｢금오신화의 귀신｣,  어문논집  23, 고려대학교, 1982, p.190.



- 28 -

용왕 등은 신적 존재이면서 正氣로 작가가 염원하는 이상세계를 상징한다.또

「용궁부연록」의 용왕은 올바른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은 있어야 할

세계,곧 질서세계를 상징한다.

 金鰲新話 에 실린 처음 두 작품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서는 주인

공이 죽은 여자의 귀신과 情을 통하고,｢취유부벽정기｣에서도 주인공이 귀신을

만나 회포를 나눈 사건이 주축을 이루었다.｢남염부주지｣에는 귀신론이 포함되어

있다.이처럼 작품에 ‘鬼神’이라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작가가

초월적인 세계관을 지녔기 때문만은 아니다.김시습은 비현실의 세계를 통하여

현실의 부당함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비현실의 세계는 부당한 현실 세계와는 상

반되는 곳이다.현실에서 모든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면 귀신의 존재는 필요 없을

것이다.하지만 부당한 현실을 만나게 되어서는 귀신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때  金鰲新話 에 등장하는 귀신은 사건을 이끌어가는 적극성을 보이면서 능

동적인 입장에 있다.또한 귀신은 남주인공들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

는 역할을 하고 있다.

 金鰲新話  5편 중에는 각각 人鬼 내지 龍王,閻羅王 등이 등장한다.시습이

작품에서 귀신을 주소재로 택한 것은 스스로 그가 처했던 세상이 잘 다스려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그리고 분수에 차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미

혹하여 귀신에 감응되니 그의 작품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모두 작가와 같이

현실에서 만족할 수 없는 불우한 사람들이다.

 金鰲新話 의 주인공들은 현실에서 소통의 출구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노력

을 시도하지 않으며,일상적 교유 자체에 무관심하고 자기 해명이나 이해 자체를

포기하는 성향을 보여준다.다만 그들이 유일하게 관계를 허용하는 대상은 귀녀

나 꿈속의 존재,이계의 인물과 같은 환상적 존재들이다.

주인공들은 남녀의 만남 형식을 통해 ‘사랑’과 ‘정념’의 감성적 결합을 추구하

거나(｢만｣,｢이｣.｢취｣),이계로부터의 권력적 승계나 신념의 승인 형식을 통한 이

성적 합일을 지향한다(｢남｣,｢용｣).

｢만복사저포기｣는 부처의 주선으로 산사람 양생과 죽은 여인이 인연을 맺는

이야기이다.｢이생규장전｣은 남성 주인공 이생이 죽은 자신의 妻 최씨녀와 사랑

을 나누는 이야기이다.｢취유부벽정기｣는 평양에 놀러 간 홍생이 기자조선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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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였다가 선녀로 화한 여성을 만나는 이야기이다.세 작품은 산 사람인 남성 주

인공들이 현실세계의 존재가 아닌 귀신이나 선녀인 여성을 만난다는 유사성을

지닌다.

이들의 만남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을 사전에

간파하는 예지력을 소유하고 있다.

내일 제 부모님께서 보련사에서 제게 음식을 베푸실 것입니다.낭군께서는 만약 저를 버리

지 않으신다면,보련사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와 함께 그곳에 가서 저희 부모님을

뵈었으면 해요.어떠세요?｢만｣

이튿날 여인은 이생과 함께 재물 묻어둔 곳을 더듬어 찾아갔다.과연 이생은 거기서 금ㆍ은

여러 덩어리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었다.그들은 또 양쪽 집 부모의 해골을 수습하고,금과 재

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렸는데,하나하나 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이｣

그런데 오늘 밤 홀연히 고향 생각이 나더군요.그래서 하루살이 세상을 내려다보며 고향을

굽어 살펴 보았지요.주변 경물은 예전 그대로이지만 인물은 간 데 없고,흰 달빛은 전란을 겪

은 색태를 가리고 이슬은 대지에 쌓인 먼지를 깨끗이 씻어 놓았더군요.나는 맑은 하늘 세계

를 하직하고 훌훌 내려와서는 조상님 산소에 배알하였습니다.｢취｣

｢취유부벽정기｣의 기씨녀는 인간에서 화한 선녀로서 ｢이생규장전｣과 ｢만복시

저포기｣의 女鬼와는 차이가 있다.여귀들은 저승으로 가야 하는 존재로서 잠시

현실세계에 미련을 두고 머물러 있는 주변적이고 境界的 존재이다.반면 기씨녀

는 인간에서 선녀로 환생한 정체성이 확정된 他界의 존재이며 하늘을 나는 행위

로 상징되듯 인간과 비교해 우월한 능력을 지닌 초월적 대상이다.그러나 ｢이생

규장전｣,｢만복사저포기｣와 동일하게 인간 남성과 인연을 맺는다는 점과 과거 자

신이 존재했던 인간 세계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격을 같이 한다.

또한 작품에 등장하는 神,鬼神,仙女는 절대적 신격의 도움을 받는데 이 신격

들은 서사 속 인물들에게 명령ㆍ원조ㆍ심판하는 기능을 한다.이들  金鰲新話 의

작중 인물들은 현실에 대한 폭력적 인식을 공유하고 내면의식의 분신인 환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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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만남으로써 정신적 충일감을 경험하게 된다.

 金鰲新話 의 주인공들은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나누는 현실적

대상을 갖고 있지 않다.혼자 시를 읊는 독백의 화술,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연명

해 나가는33)소외된 모습이 그것이다.자신이 확신하는 세계를 표현하거나 설득

하지 못하고34)이성적이 아닌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고독한 존재’들인 것이다.이

들이 경험하는 현실과의 거리는 각자의 심리적 성향에 기인한 것만이 아니라 제

도적 사회의 존립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35)

현실에서 소외된 고독한 주인공들.이들이 진정한 상대자로 인정하는 인물들

은 모두 죽은 혼령,귀신,부처,꿈이나 용궁의 존재 등 가상적 대상으로서 ‘異界’

의 인물이거나 현실로 출몰한 ‘幻影物’이다.이는 현실 자체에 대한 근원적 ‘絶緣

意識’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며 바로 무의식에서 호출한 내면의 분신들이다.

이들은 비현실적 환영물과의 만남을 통해 마치 知己를 만날 때와 같은 정서

적 충일감을 경험하고 육체적으로 합일하며,교감적 대화를 나눈다.

죽음의 경험 형식은 귀신의 일시적인 현실적 출몰(｢만｣,｢이｣,｢취｣)이나 ‘꿈’,

또는 ‘백일몽’을 매개로 한 주인공의 異界 진입 형식으로 주어진다.(｢남｣,｢용｣).

남성 주인공들이 異界 존재들과 관계 맺는 방식은 ‘시’와 ‘노래’를 통한 정서적

교감과 ‘文’과 ‘討論’을 통한 정신적 교유,친밀성을 전제로 한 육체적 화합,공식

적 의례를 통한 존재감의 승인 등 주체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일관된다.

한편 작품에 등장하는 神,鬼神,仙女는 인간세계에 일시 거주하더라도 자신이

귀속된 세계와 세계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흘이 지나자 이윽고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다.“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삼년보다 적지

않습니다.낭군께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생업을 돌보셔야지요.”｢만｣

33) ｢이｣에서 이생과 최씨녀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는 부분을 예로 들 수 있다.

34) ｢남｣의 박생이 승려들과 친분을 맺으면서도, 세계 이해에 대해 견해가 다르며 이를 토론의 대

상으로 삼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35)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 , 지식산업사,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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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천제께서 저와 그대의 연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또 아무 죄장이 없음을 살피시어,환체를 빌려주어 그대와 함께 잠시 시름으로 애간장을 끊도

록 하였던 것이지요.하지만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승 사람을 현혹시킬 수

는 없지요.”｢이｣

“낭군의 수명은 아직 여러 해가 남아 있지만,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믈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고 미련을 가져 저승세계의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면,비단 저에게만 죄과가 미칠 뿐 아니라 아울러 그대에게도 누가 미칠

것이에요.”｢이｣

“옥황상제의 명령이 지엄하시므로 흰 난새를 참아로 삼아 수레를 몰고 돌아가려 해요.청아

한 이야기를 다하지 못하였기에 내 마음이 매우 섭섭하구려.”얼마 있다가 회오리바람이 땅을

말듯이 불었다.바람은 홍생이 앉은 자리에까지 불어와서 시를 낚아채 갔다.역시 간 곳을 알

수 없었다.아마 기이한 이야기를 인간 세상에 전파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인 듯하다.｢취｣

귀신이 머무는 처소는 ｢만복사저포기｣의 경우,천상이나 저승과 같은 곳이 아

니라 인간 세계의 주변부나 他界와 인간세계의 경계부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생규장전｣,｢취유부벽정기｣는 인간의 세계와 구분되는 또 다른 세계로

표현된다.즉,현실세계와 구별되는 상상의 세계는 현실세계의 인간이 죽어서 가

는 저승,이승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물고 있

는 귀신의 처소,선녀나 신격들의 처소인 하늘나라나 달세계 등으로 나타난다.

현실세계와 경험세계의 인물들이 처해 있는 입장은 現世와 幽界라는 대립적

입장에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만난 이후에는 현세와 유계를 넘나드는 合一的 상

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완전히 합일할 수 없는 ‘불완전한 타자’들이다.여인들이 제안

한 친밀성의 표현은 차후 그들의 단절성을 환기시키며 幻影物들과의 합일이 온

전해질 수 없음을 나타낸다.여인의 이러한 의식은 보련사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

면서 여인이 양생에게 한 말 가운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제가 법도를 어겼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저도 어렸을 때에  시경 과  서경   

을 읽었으므로,예의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시경 에서 말한 ｢건상｣이 얼마나 부끄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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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가 얼마나 얼굴 붉힐 만한 시인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그렇지만 하도 오래 다북쑥

우거진 속에 묻혀서 들판에 버림받았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한번 일어나고 보니,끝내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만｣

여인은 사회윤리에 여전히 순응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으며 죽음으로 정절을

지킨 것에 자부심마저 느끼고 있다.다시 말해 집단의식과 여인의 개인의식이 일

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인간의 욕구 실현에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윤

리적 속박은 現世에서나 幽界에서나 한결같이 여인의 의식을 占하고 있다.

그녀는 불전에서 배필 만나기를 기원하는 장사에서 평생의 박명을 한탄하며 간장

이 찢어지고 애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호소하여 어서 짝을 만나 즐거움을 얻게 해

달라고 빌고 있다.인간 정신에 내재한 본능적 욕구는 억압될 수 없는 것이다.이것

은 인간 심성의 보편적인 것으로 이별의 잔치에 온 여인들도 역시 아름답고 詩作에

능한 幽界의 처녀들인데 이들도 완전히 인간화되어 나타나 前生의 한을 호소하고

있다.

매화 지니 정다운 약속도 속절없이 되어 버렸네.

봄바람 건듯 부니 모든 일이 지나갔네.

베갯머리 눈물 자국 몇 군데나 젖었던가.

산비도 무심하구나 배꽃이 뜰에 가득 떨어졌네.｢만｣

해마다 오는 제비는 봄바람에 춤을 추건만

내 마음 애가 끊어져 모든 일이 헛되어라.

부럽구나.저 연꽃은 꼭지나마 나란히 하여

밤 깊어지면 한 연못에서 함께 목욕하는구나.｢만｣

｢만복사저포기｣,｢이생규장전｣,｢취유부벽정기｣는 현실계와 상상계가 교섭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만복사저포기｣에서 여귀는 양생에게 현실세계로 돌

아갈 것을 권한다.여귀 역시 인간계에 일시적으로 머물렀을 뿐,자신의 소속세

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나머지 두 작품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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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규장전｣에 등장하는 최씨녀의 부활 역시 인간계에 통용될 만큼 완전한

것은 아니었으며,세계법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인 최씨녀 뿐만 아니라 산 사람

인 이생에게도 누가 미치게 되는 것이다.｢취유부벽정기｣의 기씨녀는 옥황상제의

명령,즉 천상계의 규칙을 위반할 수 없어 홍생과 이별한다.바로 두 세계의 엄

격한 분리를 의미한다.그러나 작품 속 존재들은 각기 다른 세계의 지배를 받으

면서도 동시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金鰲新話 의 작품들은 신과 인간을 중심으로 귀신,선녀 등이 서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신성의 영역에는 부처,옥황상제,천제와 같은 절대 신격이,그

아래에는 신인이나 선녀,선관과 같은 하위신격이,세속 내지 인성의 영역에는

인간이 존재한다.이들은 천제나 옥황상제와 같은 절대 신격들의 도움을 받으며

다른 세계의 존재와 교섭을 해나가는 것이다.물론 두 세계의 인물들이 교섭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나 뛰어난 품성과 자질로 인해 천제나 옥황상제와 같은

신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유예를 받은 것이다.이는 현실세계와 상상세계가 철

저히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연관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幽界에 떠도는 孤魂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본능적 욕구 실현에 과감할

수 있었던 것은 윤리적 규범을 파기하거나 그것에 반항해서가 아니라 억압되었

던 본능의 무의식적 발로인 것이다.

前生의 미진했던 사랑에 대한 회한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여심에 내재한 인

간 원형의 긍정을 호소한 것이며 경험세계와는 다른 작가가 꿈꾸는 이상적 세계

를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金鰲新話 에서 귀신은 있어야 할 세

상,자기가 원하는 인물로서의 장치를 담당한 셈이다.다시 말해 불완전한 세계

에서 완전한 세계를 추구하는 작품이며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 놓음과 동시에 주인공들은 진실된 세상과 진실된 자기를 귀신

을 매개로 하여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시습은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으로 ‘교화’와 ‘감동’을 내세우고 있다.김시습

은  금오신화 를 창작하게 된 동기를 명나라 구우의  전등신화 를 읽고 난 소감,

즉 ｢전등신화 뒤에 쓰다 (題剪燈新話後)｣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 34 -

말이 세상의 교화에 닿으면 괴이해도 무방하고 /사건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허탄해도 좋으리라.

작품에 등장하는 언어적 표현들이 세상을 교화하는 데 연관된 것이라면 기이

하거나 색다르다 해도 혐의될 것이 없으며,그 내용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 이

르는 것이라면 비록 허황하다 해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이것은 그가

세교(世敎)와 정화(淨化)의 측면에서 전기적(傳奇的)문장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인정한 허탄은 소설 창작에 있어서 허구의 효용성을 드러낸 것으로

허구의 원칙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허구의 사실이 주변 현실을 우의하고 있다는

데 주목된다.김시습은 사건을 꾸미는데 있어서 괴이하고 허탄한 요소를 이용해

허구의 틀을 만들었다.그리고 이를 세상의 교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그

렇다면 금오신화에서 괴력난신을 문제 삼은 이유는 괴력난신이 바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의 소산으로 간주된다.이러한 의식은 설화나

교훈서 등에서 부조리한 현실을 이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과 대치된다고 할

수 있다.이것은 종전의 문학인식과는 달리 시대의 부조리한 현실생활에 대한 관

계를 그려내고 있는 점에서 허구의 소설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김시습의 문학관은 특히 진취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을 문학에 담아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당시의 사대부들이 말한 세교란 충성과 효도,경계와 훈계

등을 시에 담아 풍화와 교화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면 김시습의 세교는 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金鰲新話  이전의 전기 문학인  수이전 에 실린 작품이나 ｢조신의 꿈｣에서

비현실의 세계는 단지 흥미거리나 교훈적 의미만을 주는데 그치고 있다.하지만

 金鰲新話 에서는 비현실의 세계를 비현실로 인정하지 않고 현실로 받아들이려

고 하는 데서 부당한 세계의 횡포에 맞서는 자아의 의지를 보여준다.결국  金鰲新

話 의 주인공들은 ‘죽음’을 동원하여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는 자들이다.자

신이 창조한 환상적 세계 안에 자신을 투사하고 그 안에 완전히 숨어 합일함으

로써 제도에 함몰되지 않으려 했던 의지의 소유자였던 것이다.이러한 세계 인식

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거대한 현실을 하나의 ‘전생’으로 되돌리고 귀신들이 제기

하는 운명론은 현실의 무력화,삶의 폭력성을 무력화하는 방어 기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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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간의 정신적 本鄕 찾기

 金鰲新話  전편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죽음에 대해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

고 자연스럽고 초연하게 받아들인다.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

람들이다.

 金鰲新話 의 주인공들은 가해적이고 위협적이며 결정론적인 폭력적 세계를

경험한 후 환상 세계로 도피한다.이들은 현실과 단절되고 소외되지만 현실에서

소통의 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뿐더러,일상적 교유 자체에 무관심하

고,진정한 자기 해명이나 이해 자체를 포기하는 성향을 보여준다.때문에 남자

주인공들의 죽음은 한결같이 갈등이나 분규를 일으키지 않으며 자신의 삶이 파

멸되는 것해 아니다.오히려 작품의 발단 부분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

만족스러워 하는 이들이다.

「萬福寺樗蒲記」의 사건 전개는 불우한 書生과 恨이 맺힌 寃鬼라는 불행한

자들의 만남에서 시작된다.「李生窺墻傳」에서는 才子佳人의 행복한 사랑의 결

합으로 시작된다.부모의 허락 없이 情을 통하고 열애를 하는 것은 유교적 윤리

를 바탕으로 하였던 당시의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破格的 행동이었다.최랑은 죽

음을 걸고 사랑을 성취해내는 의지를 보여준다.이들 작품에서 자유연애의 일면

을 볼 수 있다.36)

처음 꽃떨기 속에서 만났을 때 최랑의 선정적인 사랑의 표현에 대하여 이생

의 응답은 소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다음 잘못하여 사랑이야기 새게 되면

풍우의 무정함에 또한 가련하리라.｢이｣

이러한 소극적 표현은 사회윤리의 냉혹성에 대한 두려움이다.그러나 이에 대

한 최랑의 반응은 대담하고 적극적이다.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사회의 윤리보다

36) 김일열, ｢朝鮮前期의 언어와 문학｣,  금오신화 고찰 , 형설출판사, 1976,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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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의 본능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본디 당신과 함께 부부가 되어 끝까지 남편으로 모시고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어요.그런데 당신은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마음이 태연

한데,장부의 의기를 가지고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다음날 규중의 일이 누설되어 친정에서

꾸지람을 듣게 되더라도,제가 혼자 책임을 지겠습니다.”｢이｣

“저 아름다운 도련님과 한번 정을 통한 뒤부터는 도련님께 대한 원망이 천만 번 생기게 되

었습니다.연약한 몸으로 괴로움을 참으며 홀로 살아가려니,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 가고 아

픈 상처는 나날이 더해 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이제는 원한 맺힌 귀신으로 화(化)해

버릴 것 같습니다.부모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되고,이 간절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이생과 저승에서 다시 만나 노닐지언정,맹세코

다른 가문에는 오르지 않겠습니다.”｢이｣

이생의 태도가 소극적인 데에 반해 최랑의 태도는 적극성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윤리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즉,이생

의 태도는 사회윤리에 대하여 반발하는 쪽이기보다는 순응하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최랑의 경우는 사랑의 성취 욕구를 드러내며 사회윤리에 반발하는 적극

성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작중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서 볼 때,작가의 개인의식

은 시대의 집단의식을 초월한 것으로 시대적 共同善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능적 욕구에 의한 한 개인의 고뇌에 보다 깊이 관심하고 있다는 것

이다.

두 집안의 신분상의 차이 역시 당시로서는 통혼이 불가능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최랑의 집은 貴族이며 富家인데 반하여 이생의 부친은 科擧에 급제하지 못

한 평범한 신분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안이 신분상의 문제를 도외

시하고 통혼하는 것 역시 당시 사회 통념에 대한 거부인 것이며,인간적인 순수

성에 대한 옹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답니다.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

무런 죄도 지지 않았다면서,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잠시라도 시름을 풀게 해주었었지요.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이｣



- 37 -

최랑은 이생에 대한 못 다한 사랑 때문에 人身으로 변신하여 陽界로 왔으나,

幽界의 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그들의 존재차원의 대립은

두 사람의 합일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별은

두 사람을 幽界와 陽界라는 단절된 세계에서 유폐시켜서 다시는 소식조차 전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한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이생은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황천(荒天)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하게 홀로 여생을 보전하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친척과 종들이 저마다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내버려져 있었는데,당신이 아니었다면 그 누가 장사를 지내 드렸겠소?옛 사람 말씀에,

‘어버이가 살아 계실 때에는 예로써 섬기고,돌아가신 뒤에는 예로써 장사지내라'하셨는데,이

런 일을 모두 당신이 감당해 주었소.당신은 정말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운 사람이오.

나는 당신에게 고맙기 그지없고,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소.당신도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

물다가 백년 뒤에 나와 함께 티끌이 되었으면 좋겠구려.”｢이｣

이생의 마음은 현세적인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최랑과의 부부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로서 이질적 존재 차원의 벽을 허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이생은 (여인의 말대로)유골을 거두어 부모님의 무덤 곁에다 장사를 지내 주었다.장사를 지낸

뒤에는 이생도 또한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이｣

그는 방황을 하면서 정신적인 편안함을 제공하는 안식처를 원하였을 것이고

결국 모성애를 몹시도 그리워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래서 결국 그는 작품에

나오는 여주인공들과의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 그의 원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남

주인공으로 하여금 절대적인 사랑을 하는 형태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결미에 나타나는 남자 주인공이 세상을 등지는 부분을 과연 비극적으

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복사저포기｣에서 여인은 영혼이 떠나는 시간이 되자 슬피 울면서 사라진

다.양생은 정식 차례를 치루고 사흘 저녁 재를 올리자 여인이 공중에 나타나서

자기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그 뒤 양생은 장가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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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다고 했다.절대적인 사랑이었기에 다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김시습의  金鰲新話 에서 가장 문학적인 작품이라고 절찬을 받고 있는 ｢이생

규장전｣에서도 여주인공은 이생에게 흩어진 유해를 거두어 비바람을 피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종적이 없어져 버린다.이생은 여인의 말대로 장사를 지내주고

지나간 일을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수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다.그의

사랑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고 둘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은 이가 없었

다는 끝 부분의 내용에서 작가의식이 강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생은 여인의 말대로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의 무덤 곁에다 장사를 지내 주었다.장사를 지낸

뒤에는 이생도 또한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이｣

여기서 이생의 죽음은 여인과의 合一을 지향하는 것이며 새로운 만남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시습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고 외할머니,그리고 아내와도 너무나 빨리 헤

어져야 했으니 그의 삶을 놓고 볼 때 이러한 과정이 그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복사저포기」,「이생규장전」의 여귀들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그들의

죽음을 당연시하고 있다.그들 역시 귀신이 되기 전에 이미 현실에 갈등과 불만

을 가졌던 인물이다.때문에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며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

가는 정갈한 인물들로 그려놓고 있다.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고 자연으로 돌아가

는 일이며,또 다른 삶을 준비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귀신임을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남자 주인공들은 여주인공을 통해

絶對性과 永遠性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적 本鄕을 찾고자 한다.이들은 삶

자체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야 할 세계로 비로소 돌아간다는 의미를 갖는다.더욱이 남자 주인공들의 죽음

은 현실 속에서의 불완전한 삶을 청산하는 것이었기에 적극적이다.끝이 아니라

다른 삶을 준비하는 의식으로 ‘죽음’을 경험하거나 준비함으로써 成熟한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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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남주인공들은 모두 고독한 사람들이며 여주인공들은 이들에게 사랑할

기회를 준다.사랑의 과정에 있어서도 여성이 주도권을 잡고 남자를 이끌어 가고

있다.「만복사저포기」의 여주인공은 시녀에게 그들의 사랑은 하늘의 뜻이라며

비록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으나 평생의 기쁨이라고 말한다.또한 일찍 못 만

난 것이 평생의 한이라고 말하며 만약 자기를 버리면 영원히 자취를 감추겠다고

고백한다.「이생규장전」의 여주인공도 이생에게 먼저 夫婦가 되기를 원한다.그

들이 만나게 된 것은 작은 인연이 아니니 백년의 기쁨을 이루자며 이생을 북쪽

하원의 다락으로 인도한다.「취유부벽정기」의 기씨녀도 홍생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고 있다.

「만복사저포기」에서 양생은 여인을 만나 혼자서 지내야 했던 외로움을 잊게

된다.그러나 여인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지속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그러나 여인이 귀신임을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사랑의 순수함과

자신의 생에 있어 마지막 집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중 인물이 ‘꿈’의 현실을 통해 환상을 체험하거나(「남」),작중 인물의 현실

적 삶이 소거된 상태에서 환상을 체험하는 작품(「용」)을 제외하면「만복사저포

기｣의 양생이나「이생규장전」의 이생,「취유부벽정기」의 홍생 등은 맨 처음의

만남에서부터 자신이 만난 여인이 현실 속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

었음이 드러난다.

〈이계 인물의 정체성 암시와 고백〉

①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여자로서의 수절함이 그르지 않았다고 하여 한적한 곳으로 옮겨 잠

시 초야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어느덧 3년이나 되었습니다.”｢만｣

② “저도 사람입니다.무슨 의심나는 일이 있으십니까?당신께서는 다만 아름다운 배필만 얻

으시면 되지 않습니까?꼭 성명을 물으셔야 합니까?그렇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

다 .｢만｣

③ 사흘 후 여인은 양서생에게 말했다.“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삼년과 같습니다.도련님

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옛날의 살림살이를 돌보셔야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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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일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보련사에서 음식을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낭군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면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셔서 저희 부

모님께 인사를 드려주십시오.”｢만｣

⑤ “애달프게도 업보는 피할 수 없어 저승으로 떠나야 하겠습니다.(...)저는 이제 떠나야 합

니다.”｢만｣

⑥ ‘가성(무덤)을 부수고 쌓인 원한 후련히 가셔주도록 /가느다란 금루 가락에 술잔을 기울

이네.’｢만｣(여인이 시녀에게 부르게 한 시)

⑦ “속세의 선비가 어찌 선계의 단술이나 용고기 포를 먹어 보았겠소”｢취｣

⑧ “나는 황실의 후손인 기씨의 딸이오.내 조선 기자께서는 (...)”｢취｣

〈남성 인물의 자각과 의혹의 시선〉

⑨ 시녀가 차려 놓은 방석과 술상은 무늬가 없이 깨끗하였으며,술에서 풍기는 향내도 정녕

인간 세상의 솜씨는 아니었다.양생은 비록 의심나고 괴이하였지만,여인의 이야기와 웃음소리

가 맑고 고우며 얼굴과 몸가짐이 얌전하여,'틀림없이 귀한 집 아가씨가 담을 넘어 나왔구나'

생각하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만｣

⑩ 양생은 그곳에 사흘을 머물렀는데,즐거움이 평상시와 같았다.시녀는 아름다우면서도 교

활하지 않았고,그릇은 깨끗하면서도 무늬가 없었다.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여인의 은근한 정에 마음이 끌려,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얼마 뒤에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만｣

⑪ 양생도 또한 그 여인이 귀신인 것을 알고는 더욱 슬픔을 느끼게 되어,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울었다.｢만｣

⑫ 이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반가움이 앞

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이｣

위와 같이 양생과 이생,홍생이 만나는 상대 여인들이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

라는 단서는 작품의 도처에 배치되어 있다.이를 주인공들이 감지하고 있다는 단

서도 부분적으로 암시되거나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①～⑧에서는 환영물들

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고백하는 형식으로 정체성을 암시했으며,⑨～⑩에서

는 남성 인물이 그들에 대한 의혹과 불안의 시선을 노출시키고 있다.⑪과 ⑫에

서는 남성 인물이 여인의 정체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의 단절감을 확인한다.

이외에도 주변 인물들이 귀녀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함으로써 남성 인물의 사

랑이 환영에 불과함을 환기시키며,서술자의 시각 역시 ｢그들은 서로 즐거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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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었는데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었다.｣(｢만｣)거나 ｢시녀는 대답하자 곧 없어졌

는데 간 곳을 알 수 없었다.｣(｢만｣)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처럼 이들의 만

남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양생과 이생,홍생이 환영물들의 비현실성을 외면했던 것은 현실에서 도피하

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이다.37)환상세계야말로 자신의 존재 의의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남주인공은 鬼女를 통해 자기의 소원을 다 해결하였고,여인 또한 자신의 원

을 남주인공을 통해서 이룬다.여기에는 더 이상 한이 남아 있지 않다.그들은

모두 解恨이 된 상태로 여인은 저승으로 떠나며 양생은 장가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자연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생규장전」은 이생은 사모의 정이 깊어 병을 얻어 죽는다.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슬픈 이야기에 감탄하여 모두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였다는 작가의

평이 나타난다.작가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람들의 평으로 대신하고 있

는 것이다.이는 자신의 의식이 너무나 강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며,가치를

두고 강조하려고 했던 작가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취유부벽정기」의 홍생과 기씨녀와의 사랑은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못 다한 이야기에 둘 다 아쉬워 한다.홍생은 신선인 그녀를 잊지 못해 병이 나

서 죽는다.그의 죽음은 선화되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남주인공들은 사랑하는 여인이 사라지자 더 이상 다른 여자를 사랑하

지 않고 죽거나 행방을 감춤으로써 絶對性과 永遠性을 추구한다.사랑하는 여인

이 떠났기에 남자도 영원으로 갔다는 인간 본연의 염원,무의식적으로 갖는 영원

함으로의 회귀와 원초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여성에 대한 관념이

모성과 통하는 것이라면 여성이 돌아가는 곳,그곳은 인간의 근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여주인공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本鄕38)을

찾고 있는 것이며 이들 주인공들은 그들이 이루고자 하였던 사랑을 위해 기꺼이

37) 윤경희는 ｢만｣의 양생의 여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중단함으로써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거

리 두기를 중단했다고 보았으나, 이를 무의식적인 ‘자기기만’과 관련시키지는 않았다.

   ｢만복사저포기의 환상성｣,  한국고전연구  4, pp.235～259, 한국고전연구회, 1988.

38) 김미란, ｢금오신화에 나타난 여귀｣,  연세어문학  9ㆍ10 합집, 1977,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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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맞게 된다.

주인공들이 돌아가는 죽음의 세계 역시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는 공간으

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난 저승은 지옥계,용궁계,신선계 등으로 설정된다.이곳은 교활

함이나 사악함이 소거된 깨끗한 세계로서,엄전하고 소담,질박한 세계인 동시에

‘하늘의 선녀’와 같은 숭고한 이미지를 부여받고 있다.이 세계는 연약하고 은은

하며 성적 매력을 환기시키는 매혹적 세계이기도 하다.그 세계의 주인들은 화려

하지는 않되 법도를 갖추었으며,정숙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닌 총명한 인재들이

다.

두 시녀가 좌우에서 따르며 모셨는데,한 여인은 옥자루가 달린 불자(拂子)를 잡았고,다른

한 시녀는 비단 부채를 들고 있었다.여인은 위엄이 있고도 단정하여,마치 귀족집 처녀 같았

다.홍생은 뜰 아래로 내려가 담 틈으로 비켜서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다.여인은 남

쪽 난간에 기대어 서서 달빛을 보며 작은 소리로 시를 읊었는데,풍류와 몸가짐이 엄연하여

범절이 있었다.｢취｣

얼마 뒤에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들어오는데,나이는 열대 여섯쯤 되어 보였다.머리를 두

갈래로 땋고 깨끗하게 차려 입었는데,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몸가짐이 마치 하늘의 선녀 같았

다.바라볼수록 얌전하였다.｢만｣

시녀가 차려 놓은 방석과 술상은 무늬가 없이 깨끗하였으며,술에서 풍기는 향내도 정녕 인

간 세상의 솜씨는 아니었다.양생은 비록 의심나고 괴이하였지만,여인의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맑고 고우며 얼굴과 몸가짐이 얌전하여,‘틀림없이 귀한 집 아가씨가 담을 넘어 나왔구나’생

각하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만｣

모두 문벌이 높은 귀족집의 따님들이었다.이 여인과는 한 마을에 사는 친척 처녀들이었다.

성품이 온화하며 풍운이 보통 아니었고,총명하고 글도 또한 많이 알아 시를 잘 지었다.｢만｣

神仙界가 제시된 작품으로는 ｢취유부벽정기｣가 있다.홍생은 죽음을 통해서

신선계로 가는 행복한 죽음을 맞게 된다.사람들이 이를 두고 홍생이 신선을 만

나 죽음에서 해탈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다.이는 작가 김시습이 원하는 죽음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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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이 드러난 의식이라 볼 수 있다.

｢남염부주지｣에는 염라왕이 나오는 지옥계가 등장한다.그 지옥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작가의 의식이 그곳

까지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이 작품에서의 박생 역시 집안일을 정리하다가 죽기

전날 이웃집 사람의 꿈에 神人이 나타나 박생이 염라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용궁부연록｣의 한생은 용궁에서 나눈 용왕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논리를 전

개시키고 후한 대접을 받은 후 현생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용궁계가 등장한

다.그는 용궁에서의 일을 간직하며 더 이상 현세에서의 삶에 미련을 갖지 않는

다.이들은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에 두지 않고 명산에 들어가 종적을 감춘

다.자연으로 돌아간 것이다.더 이상 한이 남아 있지 않고 삶 자체에 얽매이지

않기에 더 이상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다.여기에서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

니라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자아와

세계의 대립을 소설이 성립하는 주된 요인으로 볼 때,바로 이 점에  金鰲新話 

의 소설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시습이 현실세계에서 겪었던 심한 좌절과 현세에 대한 불만이 그것에서 벗

어나고자 하는 충동과 맞부딪쳤을 때  金鰲新話 를 지었다고 한다면,이러한 엇

갈림 속에서 나온 작품의 성격은 다소 상식의 선을 넘을 것이다.이것을 가리켜

‘人間不見書 ’라고 한다.인간불견서라는 개념은 사람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기이

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글이라는 의미를 지니면서 한편으로는 사람 세계에 대한

강렬한 집념과 이상세계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 할 때 그 의미가 주어진다 하겠

다.이 과정에서 그는 ‘죽음’의 세계를 선택하게 된다.이는  金鰲新話 의 외형적

장치를 나타내는 개념이면서 그의 의도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즉 세상의 교화

와 사람을 감동시키면서 작가 자신의 평생 뭉친 가슴을 풀어 없애고자 하는 의

도가 담긴 것이었다.

김시습이 평소 간직하였던 뜻을 실어 펴고자 한 의도를 이어령은 풀이문화라

는 개념 속에 넣어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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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현실 때문에 실현해 보지 못한 포부를,그 怨을 어떻게 푸는가 하는 데서부터

김시습의 예술이 시작되고 있지요.원풀이 그것이 그의 문학이요,금오신화에 나타난 철학입니

다.39)

 金鰲新話 에 나오는 남자주인공들의 죽음은 한결같이 갈등이나 분규를 일으

키지 않으며 자신의 삶이 파멸되는 것도 아니다.여기에 등장하는 남자주인공들

은 지금의 자신의 처지에 모두 만족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원하는 공간을 마련하

여 그들이 하고자 했던 삶을 영위하게 된다.그러기에 그들은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그들에게 있어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었다.죽은

여인을 사랑할 정도로 절박한 것이었고 신선계,지옥계를 느낄 정도로 삶은 팽팽

하게 의식되고 있었다.작중 인물들은 원하는 삶을 누리었기에 그들의 恨은 풀리

게 되었고 더 이상 불행하지 않으며 또한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도 않는다.

여기에서 작가 김시습의 죽음에 대한 의식을 찾아 낼 수가 있다.삶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한을 다 풀어버린 성숙한 죽음이 곧 그것이

다.

39) 이어령,  고전의 바다 , 이어령ㆍ정병욱 공저, 현암사, 1978,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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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멸의 형식를 통한 현실 성찰

 金鰲新話 는 신화의 神이나 설화적 英雄이 사라진 세계에 새로운 상상력으

로 현실세계를 성찰하고 대안적 세계를 제시한다.이러한 과정은 상상세계와 현

실세계를 대칭적으로 놓음과 동시에 서로를 교섭,분리,대조하면서 현실의 삶을

객관적으로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한다.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他者的 존재 내지 비현실적 존재(귀신ㆍ선녀)

의 출몰은 위태로운 현실로부터의 도피처이자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 동원된

삶의 방식일 수 있다.40)

개인의 삶을 침해하고 훼손시키는 난폭하고 위험한 세계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전란으로 형상화될 수도 있고,일상적 삶을 장악하고 있는 제도,

관습,이데올로기 등도 있을 수 있다.나아가 會者定離ㆍ生者必滅이나 역사의 흥

망성쇠와 같은 인간사의 무상함에 대한 근원적 회의와 반성이 형상화된 것이기

도 하다.41)

현실로 출몰하는 환상적 존재들은 현실의 폭력성 때문에 삶의 근거를 박탈당

한 인물이다.｢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여성 인물은 전쟁의 폭력성을 경

험하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으며,｢취유부벽정기｣의 여성 인물은 전

란 속에서 죽음을 택하기 직전에 신선이 된 선조에 의해 異界로 진입한 인물이

다.이들에게 현실은 폭력성이 지배하는 난폭한 세계로 경험되었으며,현실적 삶

을 종료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인간세상의 선경(仙境)을 비록 복지(福地)라고는 하지만,모두 풍진(風塵)의 땅이다.하늘나

라에 올라와서 흰 난새를 타고 계수나무 아래에서 맑은 향내를 맡으며,푸른 하늘에서 달빛을

띠고 옥경(玉京)에서 즐겁게 놀거나 은하수에서 목욕하는 것보다야 낫겠느냐?”｢취｣

40) 최기숙, ｢귀신의 처소, 소멸의 존재론- 金鰲新話 의 ‘환상성’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6, 

돈암어문학회, 2003, p.9.

41) 박희병, ｢전기소설의  금오신화 ｣,  민족문학사연구  8, 1995,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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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하여서는 안 됩니다.백성들이 두려워 따르는

것 같지만,마음속으로는 반역할 뜻을 품고 있습니다.날이 가고 달이 가면 커다란 재앙이 일

어나게 됩니다.덕이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임금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하늘이 비록

간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그가 올바르게 일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 임금이 되게 합

니다.상제 (上帝)의 명은 엄합니다.나라는 백성의 나라이고,명령은 하늘의 명령입니다.그런

데 천명이 떠나가고 민심이 떠나가면,임금이 비록 제 몸을 보전하려고 하더라도 어찌 되겠습

니까? ｢남｣

‘폭력성’으로서의 현실 인식은 ｢취유부벽정기｣의 기씨 여인이 인간 세계에서

‘복지’라 이르는 명승지가 사실은 ‘싸움터’라는 언급을 통해 분명히 명시되기도

했으며,｢남염부주지｣에서는 ‘덕치’를 강조하는 염왕의 언술을 통해 역설적으로

강조되기도 했다.그러나  金鰲新話 가 보여주는 ‘폭력성’으로서의 세계는 외부적

인 압박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가령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에서는 개

인을 지배하는 불가항력적인 운명 자체가 인간됨의 나약함을 환기시키는 폭력적

법칙으로 의미화된다.｢취유부벽정기｣에서는 쇠락과 소멸의 대상인 물리적 세계

의 유한성,역사적 시간의 무상함을 통해 현실을 지배하는 법칙 자체의 무력함을

환기시킨다.

또한 ｢용궁부연록｣은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쾌활성이 지배하는 작품인데42)

여기서는 주인공의 삶의 맥락 자체가 소거되어 있기 때문에,그의 진입은 ‘배면

에 둔’행위라는 의미를 갖는다.그가 경험하는 용궁 세계에서의 ‘즐거움’은 그가

이미 현실과 絶緣한 존재로서 누리는 복락임을 암시함으로써,그의 현실적 소외

를 역설적으로 환기시킨다.43)

김시습은 현실의 갈등을 현실 안에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풀었다.김시습이 자신의 이념을 여귀와의 사랑이라든가 꿈 속의 세계와 같은 비

현실적 세계나 환상의 세계를 통해 현실에서의 불만이나 현실적인 갈등을 주관

적인 낭만을 통해 해소하려 하였다.또한 귀신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이면을 고

발하고자 하였다.그는 민간에서 행해지는 귀신 이야기를 수용,이를 우의의 형

42) 용궁에서 한생은 용왕의 초대를 받아 잔치에 온 江의 신들과 교유하며 춤과 노래, 음악과 美 

酒佳肴를 즐김으로써 유쾌한 여흥을 경험한다.

43) 윤채근, ｢ 금오신화 의 미적 원리와 반성적 주체｣,  고전문학연구  14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pp.16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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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빌어 표현했던 것이다.

작품의 환상성은 주인공의 세계 인식 방식에서 비롯된 처세의 방법론으로 제

시되는데 인물이 경험하는 죽음의 세계는 난폭하고 위태로운 현실로부터의 도피

처이자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 동원된 불안한 삶의 방식으로서 채택된다.44)

개인적 삶을 위협하는 세계의 존재 형태는 왜구나 오랑캐처럼 구체적 대상물

로 지목되기도 하지만(｢만｣,｢이｣)대개는 일상적 삶을 미시적으로 장악하고 있

는 ‘제도’나 ‘관습’,‘이념’과 같이 비가시적 실체,형이상학적 도구로 등장하거나(｢이｣),

‘죽음’의 세계(｢남｣)나,‘신화적 공간’(｢취｣,｢용｣)과 같은 ‘상상적 대상’으로 등장

하기도 하고,알 수 없는 ‘은 ’이나 ‘업보’(｢만｣,｢이｣),또는 시간성과 역사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형식으로 제시되기도 (｢취｣)한다.작중 인물이 경험하는 외

부 세계의 형태는 상이하지만,그들이 경험한 세계는 모두 가해적이고 위협적이

며 결정론적인 폭력성의 내용을 구성한다.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의 여성 인물이 경험하는 폭력성의 직접

적인 대상은 ‘왜구’와 ‘홍건적’이라는 구체적인 실체이지만 그 뒤에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성의 진원이 자리하고 있다.그러나 작중 인물은 전쟁의 원인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탐색을 시도하기보다 ‘죽음’으로 맞섬으로써 대결 자체를 종료하

거나 무방비한 상태로 그 파괴적 효과들을 받아들인다.즉 ‘수절’이라는 윤리적

형식으로 전란에 대응하려 한 여성 인물들의 태도는 폭력 앞에서 일상적 윤리나

제도가 무력함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타인과 소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개인의 체험 세계는 꿈이나 공상,환각처럼

사회화가 불가능한 내적 체험의 형태로 나타난다. 金鰲新話 의 남성 주인공들은

현실 속에서 단절되고 소외된 인물들이다.예컨대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은 남

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자기 세계를 가짐으로써

세계로부터 고립된다.이들은 현실의 자리에서도 타인에게 공증될 수 없는 고립

된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며45)이계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 현실 세계로부터 분리

44) 임수현(1999)은 ｢남｣을 대상으로 실재 세계와 대안 세계의 갈등, 대안 세계와 환상 세계의 일

치, 환상 세계와 실재 세계 사이의 괴리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 작품이 현실 세계를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남염부주지의 환상성 연구」,『서강어문』15, pp.81～106, 서강어문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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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간다.

일찍 부모를 여읜 채 홀로 살아가는「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은 달밤에 시를

읊다가 하늘로부터 응답을 얻을 정도로 감화력을 가졌지만,그의 재주는 알려지

지 않았으며,그 또한 우주와의 조용한 조우에 만족할 뿐,이를 현실 속에서 사

회화하려 애쓰지 않는다.그가 만난 여인도 같은 태도를 취한다.46)

「이생규장전」의 이생도 전쟁 속에 살해된 아내의 환신과 해후하자 벼슬에

도 나가지 않고 모든 교유를 차단한 채 아내와 시를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취

유부벽정기」의 홍생 또한 기씨 여인과의 만남을 비밀로 간직함으로써,이를 온

전한 개인적 체험으로 유폐시킨다.

「남염부주지」의 박생은 과거에 계속 떨어져 세상에 대해 불쾌감을 지닌 인

물로서,세계 인식의 방법론에 대한 신념을 갖지만,이를 타인과 공유하지 못한

채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린다.그는 염왕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 확신을 더욱 강

화시키고 그 지위도 승계받지만,이 모든 과정이 ‘꿈’으로 처리됨으로써 그의 경

험 세계는 현실과 단절된다.

「용궁부연록」의 한생이 경험한 꿈속의 욕구 세계도 幻影의 우주로서,거기

서 그가 나눈 모든 대화는 자기 울림의 반향 세계에 불과한 것으로 제시된다.한

생이 용왕으로부터 받은 야광주와 빙초는 그의 용궁 체험의 실재성을 증거하는

징표가 되지만,그는 이를 상자 속에 깊이 간직할 뿐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용궁 체험이란 처세의 방법 자체를 전복시킨 결정적 체험이었지만,

그는 이를 사회화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이처럼  金鰲新話 에서는 결코 사회화할 수 없는 주인공들의 개인적 체험을

45) ‘양서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가니 개들은 울타리 밑에서 짖고 사람들은 길을 다니 

었다. 그러나 길 가는 사람들은 양서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다만 이렇게  

물었다. “양서생은 어디서 이렇게 일찍 돌아오시오?”’(｢만｣) / ‘여인은 절 문에 들어서자 부처 

님께 예배를 드리더니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친척들과 승려들은 모두 그녀를 보지 못하고 

유독 서생의 눈에만 보일 뿐이었다’ (｢만｣)

46) 김씨 여인은 양생에게 주는 시 속에서 “애끊는 옥퉁소를 다시는 불지 마소 / 그윽한 이 풍경 

을 속일까 두렵네.”(｢만｣)라고 읊음으로써, 자신들의 일을 타인에게 알릴 필요도, 그 쓸쓸함을 

호소할 필요도 없다고 전달한다. 또한 정씨와 오씨 여인은 시가 감상적이며, 인간 세계의 소통 

을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냉철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오늘의 모임에서는 여러 말  

할 것 없이 다만 이 자리의 광경만 읊어야 할 텐데, 어째서 마음의 회포를 털어놓아 우리들의 

절조를 잃어야 할 것이며, 우리들의 소식을 인간 세상에 전해야 하겠습니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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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적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현실에서 소외된 이들의 불안한 소망과 자기 확

신의 세계를 구축한다.

주인공들이 만나는 이계의 존재들은 실체가 없는 주인공의 분신이자 그림자

였다.이런 의미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친밀감은 작중 인물이 경험하는 현실에서

의 고독감에 대한 환상적 위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중 인물들이 감지하는 현실계의 황폐함과 무상함에 대한 認知는 존재 소멸

이라는 최종적 형식으로 완결된다.이들은 자기 존재를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환

상 세계와의 완전한 합일을 시도한다.이는 이계 인물과의 교유나 이계를 탐색한

주인공들이 현실로 귀환한 뒤 삶 자체를 거부하는 형식으로 구체화된다.

신체의 소멸을 통해 현실 속에서의 존재감을 지우는 이와 같은 행위는 그들

이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팽배해 있던 폭력성 때문이다.현실의 횡포는

가족 관계,사회 계급,정치성,학문적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

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주인공들은 존재 소멸의 형식으로 저항함으로써 환상 세계에 투항하는

것이다.즉 주인공들이 선택한 ‘죽음’혹은 ‘소멸’의 형식은 현실에 대한 존재의

패배 형식이 아니라 존재의 영속성을 탈환하기 위한 지극한 권력 의지의 표출로

이해할 수 있다.아울러 스스로 쇠락하는 ‘소멸’의 형식을 빌어 현실의 허점을 고

발한 것이며 존재의 소멸을 통해 세계의 폭력성을 되묻는 주인공들의 존재 방식

이야말로 사회적 효과가 증거될 수 있는 유력한 방편이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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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金鰲新話의 무속적 세계관

1.무속의 생사관

한국인의 사생관 내지 신화적인 우주관의 최저변을 형성하는 것은 민중 신앙

으로서의 무속(샤머니즘)이다.그것은 표층을 지배하는 지적이고 합리적인 원리

가 아니라,무의식의 저층에서 여전히 살아서 작용하고 있는 집단적인 종교적

심성이다.이러한 샤머니즘의 세계관은 ‘이승’,‘저승’,‘귀신 세계’의 三界로 이뤄

진다고 보며,굿의 주술적이고 영통적인 촉매에 의해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

는 원혼과 그 가해를 풀고 누르고 막는다고 본다.그래서 무속신앙은 생전에 원

한이 있게 죽으면 그 원혼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귀신 세계와 이승을 떠돌며 다

른 사람들에게 질병과 재액을 끼친다고 믿는 특유한 사생관과 解怨의 사상을 갖

고 있는 것이다.

민중에게 있어 죽음은 삶의 연장이며 삶은 죽음의 연장이었다.삶과 죽음은

존재의 긴 흐름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며,이것들은 순환관계에 있는 것이다.그

러므로 남아 있는 사람과 가버린 사람이 상호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때문에

죽음 그 자체를 삶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따라서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도전하

거나 저항하지 않고 긍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면이 강하다.

이것은 삶과 죽음을 단절된 것으로 바라보며 “삶을 정복하는 무의미성과의 제

휴”47)로 파악하기 보다는 일원론적으로 파악한 동양적 사유와도 관련이 있다.

영감아 영감아

우리 영감아

47) 배영기,  죽음의 이해 , 세화,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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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모년 흉년에

당가루 핥아먹다가

몽당비자루 마자죽은

우리영감아

밋디기뒷발에 치여 죽은

우리영감아

수지비 아흔아홉그릇

먹다가 배터져죽은

우리영감아48)

죽음에 대한 표현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전혀 감지가 되지 않는다.이는 동양

에 속한 한국의 죽음 의식을 볼 때,사람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동물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달라서 삶에 의의와 가치가 있다면,개체 생명으로 하여금 자연스

럽게 종결지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것이다.만일 슬퍼해야 한다

면,죽음이 아닌 짧은 삶,즉 시간이 지나치게 빠른 것과 삶에 대한 가치와 의의

를 얻거나 이해한 것이 너무 적은 것을 슬퍼해야 한다는 것이다.49)

이처럼 죽음은 생명 자체가 발전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단계에 지나지 않으

므로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연에 순응한다면 별로 신비스러울 것도,사람을 질식

시키는 공포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50)

죽음은 육체의 혼백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과정이다.죽음은 숨을 그치는

데서 시작되지만 관념적으로는 肉과 靈의 분리를 말한다.죽으면 저승사자가 亡

魂의 혼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인식한다.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쇠사슬에

묶어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끌고 간다.이때 유족은 저승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자상｣을 차려 대접한다.이는 우리민족 전래의 저승관이다.염라대왕이 있는

저승에 망자를 보낼 때 정성을 다하는 우리 조상 본래의 모습인 것이다.

한국인의 보편적 사유나 의식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 상두노래가

있다.

葬祭와 상두노래는 生과 死에 대한 우리의 문화가 接點을 이룰 뿐 아니라,생

48) 임동권, 앞의 책, p.467.

49) 이택후, 권호 역,  화하미학 , 동문선, 1990, pp.80～81.

50) 하재명, ｢죽음 앞에서 곡한 공자와 노래하는 장자｣,  동양문화산책  7, 예문서원, 1999,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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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사자가 공존하는 특유한 소통의 세계다.여기에는 죽음에 대한 집단적인 사

고와 의식의 평균치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크게 네가지로 정리해 보

도록 하겠다.

첫째,죽음은 인간 개체의 절멸이나 소멸이라기보다는 다른 세계에로의 이행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이는 죽음의 상태가 ‘간다’라든가 ‘돌아간다’라는 표현에

서 더욱 확실해진다.죽음이란 영원한 잠의 세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

만 ‘이승’의 일체에 대한 이별인 동시에 ‘저승’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과

정이며,또 원래 있었던 세계로의 ‘되돌아감’,즉 再歸인 것이다.물론 이런 저승

에의 이행은 이승에의 모든 집착과 애정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능동적인 이행이

기보다는 ‘천명’이나 ‘저승사자’의 등장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召還의 피동성을 갖

고 있다고 본다.사후에 옮겨가는 세계는 흔히 ‘저승’,‘북망산천’,‘황천’등으로

표현된다.이 세계는 이승의 유한적인 시간이 극복된 세계이며 이승의 삶이 끝나

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재회의 장소가 된다.

둘째,삶과 죽음 및 이승과 저승의 거리 및 갈림길은 매우 근접화하고 있다.

사자의 공간인 저승이나 북망산천은 바로 ‘대문’밖으로 인지된다.

셋째,자연의 순환적인 시간의 질서와 인간의 삶의 일회성 내지는 흐름의 불

가역성과의 어긋남을 드러내 준다.즉,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대립과 모

순의 관계로 파악된다.

明沙十里 해당화야

꽃이 진다 설워 마라

명년 삼월 돌아오면

네 꽃은 다시 피련마는

인생 한 번 아차하면

움이 나나 싹이 나나

자연은 생사의 순환을 거듭하지만,인간은 전혀 이승에서 일회적인 삶을 살

뿐이라는 것이다.다시 말해 인간은 이승에서의 再歸가 불가능하므로 生에 대한

허무감 내지 無常感이 나타난다.

넷째,생자와 사자가 공존하는 전달의 체계이다.선소리와 뒷소리가 함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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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상두가의 주요 화자는 선소리꾼이다.그의 역할은 사자와 생자를 함께 대

리한다.그런 점에서 선소리꾼은 사자와 생자를 정감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촉매

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한 번 앗차 죽어지니 /저승길이 분명하다.

몹쓸놈의 병이 들어 /염라대왕 날 가잔다.

저승길이 멀다해도 /문전 앞이 저승이다

이제 가면 언제 보나 /저승에서 만나보세

염라대왕전 엎드리니 /추상같은 호령일세.51)

조선시대 사람들은 죽음은 문밖 바로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으며 앗차 죽으

면 저승의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 것이라 믿고 있다.그리고 살았을 때의 업보에

따라 염라대왕의 불호령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했다.앞소리꾼은 소리를 메기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섞어 넣어 불교의 신앙까지도 나타내고,망자가 유족에게 남기는

유언도 하고,죽음이 망자만의 것이 아닌 산 자들의 것임을 경고하기도 한다.상

여소리는 죽음과 삶,이승과 저승,망자와 유족을 넘나든다.다시 말해 망자와 유

족,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벌이는 장엄한 通過儀禮이다.이처럼 우리 민족은 삶

과 죽음이 상호 소통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죽음 문제를 결코 현실세계의

삶과 분리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2.金鰲新話의 인귀교환모티브

 金鰲新話 의 구조형성에 있어 기본 요건이 되는 것은 現世 속에 幽界를 包

有하고 있다는 점이다.즉 현세와 유계가 平面的으로 이어져 있고 현세의 인간과

유계의 인물이 함께 두 세계를 넘나들고 있으며 상호간의 이질성을 감지하지 않

은 상태에서 인간관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이것은 人鬼間의 間隙 없는 결

합과 교환의 실현이 가능한 人鬼交換說話의 모티브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설화는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헌상

51) 임재해,  전통상례 , 대원사,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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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민간에서 구전되고 있는 유사한

예들이 발견되고 있다.따라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느 개인에 의한 문학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가의 개성에 의한 一面的인 특수성보다도 보편적이고 반복

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세와 유계를 간극 없이 바라보는

發想의 근거를 巫俗的 영혼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용궁부연록」에서는 글재주에 탁월한 한생이 꿈속에서 용궁으로 초대되어

가고 「남염부주지」에서는 박생이 저승사자에게 인도되어 염부주라는 별세계에

서 염왕과 사상적인 담론을 벌이기도 한다.

홀연히 푸른 저고리를 입고 복두를 쓴 낭관(郎官)두 사람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왔다.그들

이 뜨락에 엎드려 말하였다.

“박연에 계신 용왕님께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한생이 깜짝 놀라 얼굴빛이 변해지면서 말하였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길이 막혀 있는데,어찌 서로 통할 수 있겠소?더군다나 수부(水府)는

길이 아득하고 물결이 사나우니,어찌 갈 수가 있겠소?"

두 사람이 말하였다.

“준마를 문 앞에다 대기시켰으니,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용｣

하루는 박생이 자기 거실에서 등불을 돋우고  주역 을 읽다가 베개를 괴고 언뜻 잠이 들었

는데,홀연히 한 나라에 이르고 보니 바로 바다 속의 한 섬이었다.그 땅에는 본래 풀이나 나

무가 없었고,모래나 자갈도 없었다.발에 밟히는 것이라고는 모두 구리가 아니면 쇠였다.낮

에는 사나운 불길이 하늘까지 뻗쳐 땅덩이가 녹아 내리는 듯하였고,밤에는 싸늘한 바람이 서

쪽에서 불어와 사람의 살과 뼈를 에는 듯하였다.

(중략)

“현재 아무 나라 박아무개는 이승에서 지은 죄가 없으므로,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남｣

｢李生窺墻傳｣과 ｢萬福寺樗蒲記｣에서도 幽界의 여인과 現世의 남성이 이승과

저승을 함께 往來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오기에,저도 이승으로 돌아왔지요.봉래산 십이 년의 약

속이 얽혀 있고 삼세(三世)의 향이 향기로우니,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옛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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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어요.당신이 지금도 그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저도 끝까지 잘 모시고

싶답니다.당신도 허락하시겠지요?｢이｣

우리는 신화 또는 설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보편적인 세계관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바리데기신화가 무신의 권위를 내세워 죽은 자를 황

천에 잘 인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하여 구송된다는 사실 이외에도 중요

한 사실은 그것이 갖는 세계관이다.흔히 무속의 세계관을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라 표현한다.이승과 저승의 확실한 경계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그러나

죽음관을 논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 말할 수만은 없는 문제

이다.무속의 죽음관은 바리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승과 저승을 잇는,양

자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다.

3.金鰲新話 속의 혼ㆍ상ㆍ제례

우리 민족이 삶과 죽음의 공간을 평면적으로 인식한 배경에는 조상의 영혼이

자손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황천(荒天)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하게 홀로 여생을 보전하겠소?

지난 번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친척과 종들이 저마다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내버려져 있었는데,당신이 아니었다면 그 누가 장사를 지내 드렸겠소?옛 사람 말씀

에 ‘어버이가 살아 계실 때에는 예로써 섬기고,돌아가신 뒤에는 예로써 장사지내라'하셨는

데,이런 일을 모두 당신이 감당해 주었소.당신은 정말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운 사

람이오.나는 당신에게 고맙기 그지없고,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소.｢이｣

이튿날 양생이 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개령동 옛자취를 찾아갔더니,과연 시체를 임시로 묻

어둔 곳이 있었다.양생은 제물을 차려 놓고 슬피 울면서 그 앞에서 지전(紙錢)을 불사르고 정

식으로 장례를 치러 준 뒤에,제물을 지어 위로하였다.｢만｣

조상의 영혼이 산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연명무가를 통해서도 발견

할 수 있다.제주도의 사만이본풀이 및 본토의 장자풀이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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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연명무가는 인간의 죽음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에서 출발한다는 관념에서

정명사상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이러한 인식은 인간으로서 본연의 임무,즉 조

상에 제사하고,형제간에 화목하고,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등의 선을 베풀어 인

간사가 편안해야 함을 가르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돌아가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이는 사람

이 죽으면 地下에서 다시 조상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산다는 생각이다.산 자와 죽

은 자를 연결해 주는 끈이 유교의 喪禮와 祭禮이다.죽은 자의 陰宅은 거의 부모

님의 陰宅 곁이 된다.죽어서 부모와 더불어 살게 된다는 뜻이다.조상의 영혼을

집의 사당에 모신다.나라는 宗廟를 모시니 이는 家廟와 같은 이치이다.장례는

극진하게 올리고 제사 또한 마찬가지이다.제사를 올려 조상신을 만나고 飮福을

통해 조상으로부터 가족이 복을 받는다.

내 슬하에 오직 딸자식 하나가 있었는데,왜구의 난리를 만나 싸움판에서 죽었다네.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개령사 곁에 임시로 묻어 두고는 이래저래 미루어 오다가 오늘까지 이르

게 되었다네.오늘이 벌써 대상 날이라,재나 올려 명복을 빌어 줄까 한다네.자네가 정말 그

약속대로 하려거든,내 딸자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나.놀라지는 말게나.｢만｣

밭과 집을 모두 팔아 사흘 저녁이나 잇따라 재를 올렸더니,여인이 공중에서 양생에게 말하

였다.저는 당신의 은혜를 입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비록

저승과 이승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당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당신도 이제 다시 정업

을 닦아 저와 함께 윤회를 벗어나십시오.｢만｣

인간 세상에서는 어버이가 돌아가신 지 사십구 일이 되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가리지 않

고 상장(喪葬)의 예를 돌보지 않으며,오로지 (절에 가서)추천하는 것만 일삼습니다.부자는 지

나치게 많은 돈을 쓰면서 남이 듣고 보는 데에서 자랑하고,가난한 사람도 논밭과 집을 팔고

돈 과 곡식을 빌려서 종이를 아로새겨 깃발을 만들고 비단을 오려 꽃을 만들며,여러 스님들을

불러다 복전(福田)을 닦고 불상을 세우며 도사(導師)로 삼아 범패(梵唄)를 합니다.그렇지만

새가 울고 쥐가 찍찍대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상주(喪主)는 아내와 자식

들을 거느리고 친척과 벗들까지 불러들이므로 남녀가 뒤섞여서 똥오줌이 널려지게 되니,정토

(淨土)는 더러운 뒷간으로 바뀌고,적량(寂場)은 시끄러운 시장 바닥으로 바뀌게 됩니다.｢남｣

유교는 영혼불멸을 믿지 않는다.그러나 영혼은 사라져도 자손을 통하여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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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믿는다.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잔생을 계속 유지

시켜 드리기 위하여 비과학적이라 하여 믿지는 않지만,절기에 맞추어 제사를 드

려 追養한다.

상례를 중시하는 태도 역시 당대의 영혼관,내세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

한 근거가 된다.우리 선조들은 죽음이 아주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왔던 곳

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인식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표현했다.

돌아가신 어른은 아주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항상 주변에 머물면서 후

손들의 일을 모두 돌아보고 간섭하며 보호하고 이끌어 준다고 믿는다.이 역시

죽음을 단절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연장이라고 보는 당시의 인생관에서부터 실마

리를 풀어야 한다.죽은 자가 단순히 그 사회에서 분리된다고 인식하는 관념은

사자의례일 뿐이지만,죽었으되 분리되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념이 조상숭배인 것이다.

풍수지리 역시 망인의 영혼이 좋은 장소에서 살기를 바랐던 고대인들의 영생

불사 사상에서 완성이 되었다.민간에서 행해지는 귀향풀이나 시왕맞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저승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나 저승에

간 조상을 불러들여 대접하는 제사의례를 통해 조상과 자손과는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조상과 일체감을 공유하는 신앙

은 조상을 풍수지리설에 따라 좋은 곳에 모시고 그 영향으로 자손에게 그 발복

의 혜택이 미치게 하는 데 있었다.

이곳은 뒷동산에 있는 작은 누각 아래이지요.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외동딸이기 때문에

여 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그래서 연못가에다 이 누각을 따로 지어 주셨지요.봄이 되어 이름

난 꽃들이 활짝 피면 몸종 향아와 함께 즐겁게 놀라고 하신 거지요.부모님이 계신 곳은 여기

서 멀기 때문에 아무리 웃으며 크게 이야기해도 쉽게 들리지는 않는답니다.｢이｣

한편 현세적 餘恨을 안고 죽은 寃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능적 욕구가 극히

高潮될 수밖에 없다.

날이 가고 달이 가니 이제는 혼백마저 사라지고 흩어졌습니다.여름날과 겨울밤에는 간담이

찢어지고 창자까지 찢어집니다.오직 부처님께 비오니,이 몸을 가엽게 여기시어 각별히 돌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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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서.인간의 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으며 선악의 응보를 피할 수 없으니,제가 타고

난 운명에도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빨리 배필을 얻게 해 주시길 간절히 비옵니다.｢만｣

저는 당신과 외딴 산골에서 헤어진 뒤에 짝 잃은 새가 되었었지요.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피곤한 혼백을 의지할 곳도 없는 게 한스러웠답니다.절의(節義)는 중요하고 목

숨은 가벼우니,쇠잔한 몸뚱이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지요.그러나 마디마디

끊어진 제 마음을 그 누가 불쌍하게 여겨 주겠어요?한갓 애끊는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

이지요.｢이｣

당시에 결혼은 반드시 거쳐야 할 인생의 중요한 통과의례였다.이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은 조상이 될 수 없다.바리공주도 저승에 가서 무장신선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주고’그 대가로 약수와 불로초를 구할 수 있었다.즉 결혼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로 여기는 것이다.예컨대 결혼을 하지 않고 죽었을 경우

그 원한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이나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악령이 되고

만다.만약 결혼 적령기에 달했던 사람이 미혼으로 죽으면 가족은 그를 위하여

사후 결혼을 거행하여야 한다.사자로 하여금 저승으로 갈 수 있게 하여 가족들

에게 해가 되기 쉬운 악령을 모면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남부지방에서는

무녀들이 인형을 만들어서 산 사람의 결혼식처럼 꾸며서 굿을 하면서 결혼의례

를 행하고 있다.이를 동해안지방에서는 ‘허제비굿’이라고 하는데,이는 주로 원

혼을 위안하기 위한 것이다.인간세계에서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은 영혼은 죽어

서도 신이 될 수 없다는 믿음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즉 결혼하지 못한 남녀

가 영혼으로라도 결합하여 저승에 가기를 비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자손의 번

성은 공동체사회의 존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저승에도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그리고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문제로 죽음에 대한 의식에 접근해 보면 그 의식이라는 것

이 결국은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의식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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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金鰲新話에 나타난 恨풀이

과거 원시신앙에서부터 죽음은 육체의 소멸일 뿐 영혼은 저승 혹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삶을 연장하거나 재생한다는 믿음을 가졌다.특히 巫俗에서는 이

승에서 恨을 품고 죽은 者의 영혼을 寃鬼라 하였는데 이때 恨이라는 것은 인간

의 본능적 욕구 실현이라는 문제와 살아남은 자의 의식 속에 投射되는 怨靈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이러한 당대의 귀신관에서 작품의 소재를 얻어 작품의

필연성을 꾀하고 있는 바,경험적 현실세계의 존재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낯선 존

재들과 비현실적 세계가 공통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있어야 할 세계와 인간상을

작품에서 실현하고 있다.

巫俗에서 영혼은 인간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다.영혼이 육신에서 떠난

상태를 죽음으로 보아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혼의 힘으로 믿으며,또한 그것을

死靈과 生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52)고 하고,死靈에 있어 惡靈的인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死靈은 다시 祖上(祖靈)과 원귀(寃靈)로 나뉘는데,전자는 순조롭게 살다가 저승으로 들어간

영혼으로서 善靈이 되고,후자는 생전의 원한이 남아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한 영혼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惡靈이다.이것은 왕신,몽달귀신,客鬼 등의 寃鬼이다.이 寃鬼는 夭折,橫死,客死로

인해 怨恨이 풀리지 않아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 떠돌아 다니는 浮魂으로서 악

령적 鬼의 개념으로 묶이는 영혼들이다.53)

이를테면 이들 寃鬼들은 神의 지위에 오르지 못한 채 현세적 인간사에 대한

餘恨을 품고 있는 것으로 추리된다.따라서 이들은 집념의 化神으로 간주되는데

여기에 이들이 人身으로 現身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이다.이러한 사고방식은 巫俗的 사고체제 및 우리 민족설화의 세계에까지 연장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영혼관 및 우주관을 형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52)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 집문당, 1981, p.302.

53)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 집문당, 1981,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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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죽은 여자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짧은

기간이 지나 이별을 하며 그 후 남자는 세상을 등지고 여생을 마쳤다는 공통점

을 갖고 있다.

먼저 「만복사저포기」는 남원에 사는 가난한 노총각 양생(梁生)이 왜구의 침

입 때 정절을 지키다 죽은 처녀의 환신(幻身)과 만나 사랑을 나누다가,처녀가

떠난 후 장가를 가지 않고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다는 내용으로 현실의 김시

습과 이상의 김시습이 상호보완하며 하나의 조화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것

이라 할 수 있다.즉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아직 장가들지 못하고 외로운 절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양생(현실의 김시습)과 양생을 만나 맺힌 한을 풀고 정식 장례와

제를 공양받고 저승의 남자로 태어나는 여인(이상의 김시습)이 서로 교감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이렇듯 김시습은 무의식적 욕구를 의식 속에서 성취했기 때

문에 이를 무의식의 의식화54)혹은 자아의 의식화 과정55)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생규장전」은 개성에 사는 이생(李生)과 최녀(崔女)가 부모의 반대를 극

복하고 부부가 되었으나 홍건적의 난으로 최녀가 죽음을 당한 후 환신하여 이생

과 부부생활을 한다.그후 최씨녀는 다시 떠나고 이생 또한 죽음을 택한다는 내

용이다.이 작품의 전반은 현실적인 생활을 표현했으나 후반부에는 비현실적인

환상의 세계를 표현했다.전반부의 현실 이야기는 작가가 살았던 시기를 비유적

으로 나타낸 것이다.이때 홍건적의 침입은 이생의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데 이는

작가의 주관을 파괴하는 비합리적 세계를 드러내는 장치라 할 수 있다.또한 최

랑의 재생은 작가가 추구하던 현실 극복의지의 부족함을 환상적 장치로 뛰어넘

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이외에도 절의의 추구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애정 생활에 실패한 김시습이 이생과 같은 환상적인 생활을 꿈꾸었으리

라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주인공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죽은 여자를 통해 성취하기도 하지만

이미 예상되는 이별을 감수해야 한다.이때 남자 주인공들은 죽은 여자를 만나

사랑을 나누는 비현실을 비현실로 인정하지 않고 현실로 인정한다.그러기에 세

상을 등지고 여생을 마치는 비극적 종말56)을 맞이한다.

54) 설중환,  금오신화연구 ,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p.237.

55) 설중환, 같은 책,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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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대한 인식은 인지가 발달하면서 점차 현실성을 띠게 된다. 四禮便覽 

에서는 숨이 끊어지면 이내 곡을 한다고 하여 이때부터 죽음의 단계로 인식하고

죽음을 부정한 것이라 여겼다.부정은 청정과 대립되는 개념이며,청정은 성스러

운 세계의 영역이다.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상신이 되어

성의 세계로 들어가지만 그 이전은 부정한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믿었다.사

망부정의 범주는 가족과 공동체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마을에서는 장례가

끝나거나 그 달이 지나면 부정이 가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족은 상복을 벗는

기간(3년 탈상)이 된다.무속에서는 씻김굿을 해서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했을 때

비로소 부정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때 한을 푸는 무속적 의례가 지닌 사

회적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사회적 모순이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는 것이 대부분 죽은 자의 원한을 통하여 표출되기 때문이다.

아무 고을 아무 동네에 사는 소녀 아무개가 외람됨을 무릅쓰고 부처님께 아룁니다.지난번

에 변방의 방어가 무너져 왜구가 쳐들어오자,싸움이 눈앞에 가득 벌어지고 봉화가 여러 해 나

계속 되었습니다.왜놈들이 집을 불살라 없애고 생민들을 노략하였으므로,사람들이 동서로 달

아나고 좌우로 도망하였습니다.우리 친척과 종들도 각기 서로 흩어졌었습니다.저는 버들처럼

가냘픈 소녀의 몸이라 멀리 피난을 가지 못하고,깊숙한 규방에 들어 앉아 끝까지 정절을 켰습

니다.윤리에 벗어난 행실을 저지르지 않고서 난리의 화를 면하였습니다.저의 어버이께서도 여

자로서 정절을 지킨 것이 그르지 않았다고 하여,외진 곳으로 옮겨 초야에 붙여 살게 해주셨습

니다.그런지가 벌써 삼 년이나 되었습니다.｢이｣

가을 달밤과 꽃 피는 봄날을 아픈 마음으로 헛되이 보내고,뜬구름 흐르는 물과 더불어 무

료 하게 나날을 보냈습니다.쓸쓸한 골짜기에 외로이 머물면서 제 박명한 평생을 탄식하였고,

아 름다운 밤을 혼자 지새우면서 채란(彩鸞)의 외로운 춤을 슬퍼하였습니다.｢만｣

｢취유부벽정기｣에서는 개성의 상인 홍생이 부벽루에서 고국의 흥망을 탄식하

는 시를 지어 읊던 중 한 처녀가 나타나 서로 시로써 회답하며 즐기게 된다.이

때 처녀는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기자의 딸로서 달이 밝자 고국 생각이 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56) 권순긍, ｢금오신화의 비현실성과 매월당의 비극적 세계관｣,  성대문학  24, 성균관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1985,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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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라의 운수가 곤경에 빠지고 환난이 문득 닥쳐와,나의 선친(준왕)께서 필부(匹夫)

의 손에 실패하여 드디어 종묘 사직을 잃으셨소.위만(衛滿)이 이 틈을 타서 보위(寶位)를 훔쳤

으므로,우리 조선의 왕업은 끊어지고 말았소.나는 이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절개를 굳게 지키

기로 다짐하고 죽기만 기다렸을 뿐인데,홀연히 한 신인(神人)이 나타나 나를 어루만지며 말씀

하셨소.｢취｣

 金鰲新話 에 나오는 귀신은 사기이며 원귀로 자신의 한을 풀고 나서 주인공

의 한을 풀어 주는 역할을 한다.김시습은 당대의 귀신관에서 작품의 소재를 얻

어 작품의 필연성을 꾀하며 그 이면에 있어야 할 세계와 인간상을 작품에서 실

현시키고 있다.

무속의 영혼관이나 망자의 저승으로의 천도 의례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현세에 대해서 집착이라고 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세에 가치를 두고 있

다는 것 역시 무속의 중요한 정신이다.무속에서도 일반적으로 고등종교에서 생

각하는 영혼의 불멸성을 가진다.즉 굿이라는 의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남긴 인

간의 한이나 유감을 깨끗이 씻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 할 수도 있

다.57)

당신의 목숨은 아직 남아 있지만,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冥府)에 실려 있답니다.그래서 더

오래 볼 수가 없지요.제가 굳이 인간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가진다면 명부의 법도를 어기

게 되니,저에게만 죄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또한 누가 미치게 된답니다.저의 유골

이 어느 곳에 흩어져 있으니,만약 은혜를 베풀어주시려면 유골이나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

게 해주세요.｢이｣

씻김굿은 죽은 사람이 이승에서 못다 푼 한을 풀어주는 의식이다.죽은 사람

의 형상을 빗자루로 쓸어서 한을 풀어주고 무사히 저승에 가도록 인도해 준다.

처녀가 시집을 가지 못해 죽은 王神,총각이 장가를 가지 못하고 죽은 삼태기귀

신은 죽은 지 3년이 지나서도 억울함 때문에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방황

한다.객지에서 죽은 客死,횡액으로 죽은 橫死 역시 모두 억울한 죽음이다.하늘

에서 받은 명대로 살지 못했으니 억울한 이들은 客鬼,魔鬼,寃鬼가 된다.이와

관련한 혼령들은 이승을 떠돌다가 그와 관련된 가족,지인들에게도 부정적이고

57) 이은봉,  여러 종교에서 보는 죽음관 , 가톨릭 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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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인 액운이나 殺氣로 작용한다고 본다.이러한 원귀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

해 씻김굿이나 진오귀굿을 베푼다.씻김굿을 하는 이유는 죽은 영혼이 저승으로

가기 위해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고 청정한 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후손은

의식을 통해 원혼의 원한을 풀어 저승으로 인도시켜 준다.58)

앞서 언급한 바처럼 김시습은 현실의 불합리와 모순에 치열한 현실대응의 태

도를 취했던 사람이며 이러한 작가의 의지를 작품에 표출하고 있다.인간으로서

추구하게 되는 본성 중의 하나가 사랑이며 결혼이라면 이러한 본능적 욕구를 해

소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삶’자체에 관심을 갖고 이를 긍

정하는 작가의 모습이며 진실된 자아의 토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58) 김태곤,  韓國巫俗硏究 , 집문당, 1995,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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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김시습은 한문소설의 嚆矢라 할 수 있고59)傳奇文學의 白眉라고 지칭되는  金

鰲新話 를 세상에 내놓음으로써,우리 文學史에서 기억되어야 할 인물이 되었다.

또한 그의 思想과 時代精神이 文學思想史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김시습은 남달리 뛰어난 문학적 재질과 어머니를 일찍 여읜 특수한 가정 상

황,그리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불안한 정치적 기류 속에서 자신의 체험을

작품  金鰲新話 로 창작하였다.작가가 처했던 불우한 개인적,사회적 상황은 자

신이 올바른 이념이나 진실을 지니고 있지만 부당한 현실 세계에서는 쓰이지 못

한다는 불합리와 각종 모순에 가득 찬 것이었다.이때 작가는 ‘죽음’이라는 話素

를 통해 가슴에 맺힌 恨을 해소하고 현실에 불의의 현실에 맞서는 현실대응의

문학관을 드러낸다.이 과정에서 작가는 당대의 죽음관을 차용하여 현실에 없거

나 유보된 자아의 존재 근거나 이상세계를 나타내고 불합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대안적 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시습은 금오신화의 귀신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이면을 고발하고자 하였다.

그는 민간에서 행해지는 귀신 이야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

고 이를 우의의 형식을 빌어 표현했던 것이다.이때  金鰲新話 의 비극적 정서는

환상성 이면에 ‘폭력적인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자각과 이를 정면으로 인정

할 수 없었던 주체의 의식에서 시작된다.

작중 인물들이 감지하는 현실계의 황폐함과 무상함에 대한 認知는 존재 소멸

이라는 최종적 형식으로 완결된다.이는 그들이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팽배해 있던 폭력성 때문이다.현실의 횡포는 가족 관계,사회 계급,정치성,학

문적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59) 장덕순 博士는 최초의 漢文小說을 ｢三國遺事｣ 卷五 ｢調信｣說話로 이끌어 올리고, 이러한 주장

의 근거와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다.  韓國文學史 , 동화출판사, 1978,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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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쇠락하는 ‘소멸’의 형식을 빌어 현실의 허점을 고발한 것이며 존재의 소멸

을 통해 세계의 폭력성을 되묻는 주인공들의 존재 방식이야말로 현실을 성찰하

고 반성하며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하는 유력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모든 현상이나 사물은 하나인 氣가 음양으로 나누어져 대립하면서 운동해서

이뤄진다는 기일원론은 일체의 초월적 존재를 부정하고 목적론과 당위론을 내세

우지 않으면서 삶의 고민과 의미를 그 자체로 파악하는 사상이었다.김시습은 이

러한 사고 구조에 맞게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나타내는 소설을 마련하면서 주인

공이 당면한 고민을 충격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써 귀신과 사랑을 나누

고 꿈에 별세계에 다녀오고 하는 등의 설정을 사용했다.즉,인간사회의 고민을

스스로 정립한 귀신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원귀를 등장시키고,원귀가 된 내력을

소상하게 알려 작품의 심각한 주제를 마련했다.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의식의 기저는 민중 신앙으로서의 무속이라 볼 수 있

다.이 과정에서 ‘민속적’사유와 신앙이 계승․발전되면서 불교,도교 등의 초월

적 세계관 및 儒家的 現實主義의 실현에 대한 希求 등 복합적인 요소가 내포된

다.

「李生窺墻傳」과「萬福寺樗蒲記」에서는 幽界의 여인과 現世의 남성이 情을

나눌 뿐 아니라 서로가 이승과 저승을 함께 往來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귀교환설

화의 중요 모티브이며 이러한 發想 의 근거를 巫俗的 영혼관과 우주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지녔던 죽음에 대한 원초 의식은 한마디로 죽음이 종말이 아니

라 자손에게 영향이 미침으로써 조상과 관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연명무가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인간의 죽음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에서 출발한다는 관념에서 정명사상이 배경을 이루어 인간으로서 본

연의 임무,즉 조상에 제사하고,형제간에 화목하고,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등등

의 선을 베풀어 인간사가 편안해야 함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풍수지리 역시 망인의 영혼이 좋은 장소에서 살기를 바랐던 고대인들의 영생불

사 사상에서 완성이 되었다.

생전의 원한이 남아 저승으로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은 人身으로 現身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이러한 사고방식은 巫俗的 사고체제 및 우리 민족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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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에까지 연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영혼관 및 우주관을 형성

하는 것이라 하겠다.부정한 넋을 씻긴다는 의미의 씻김굿과 시왕포를 가르는 것

으로 저승길을 닦는다는 다리굿 역시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넋

을 위해 극락천도를 비는 것이다.

巫俗에서는 이승에서 恨을 품고 죽은 者의 영혼을 寃鬼라 하고,특히 결혼 전

에 죽은 처녀나 총각의 死靈을 몽달귀신 혹은 사귀라 하여 이들을 짝 지워주는

死婚이 있었다.이때 이승의 한을 씻고 저승으로 가게 하는 死靈祭라는 것도 현

세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심리적 평정을 가져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요

컨대 死者의 恨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 실현이라는 문제와 살아남은 자

의 의식 속에 投射되는 怨靈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불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불교의 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죽음의 문제에

대한 불교의 내용은 善과 惡의 응보에 의해 윤회가 이뤄진다는 믿음이다.

귀신의 몸으로 사람이 되고 다시 혼백이 저승으로 사라지는 것과,윤회의 업

보로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나며 앞으로 더불어 윤회를 해탈하기를 기원하

는 등 당시 불교의 저승관을 엿볼 수 있다.이별이라는 번뇌의 苦를 겪으며 ｢만

복사저포기｣의 양생은 여인의 葬禮를 치르고 나서 ｢슬픔을 참을 수 없어서 田舍

를 모두 팔아서 二三日 저녁을 연이어서 천도제를 올렸다.｣고 했다.이러한 그의

행위에서 난자 주인공의 脫俗의 의지를 볼 수 있으며,더욱이 女人이 번뇌에서

벗어나 極樂에 이르도록 정성을 다한 訴願에서 자신의 현세적 業苦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한편 「취유부벽정기」를 살펴보면 神仙世界를 동경하는 작가의 꿈과 이상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으며 당시 도교 일반의 神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작품에서 箕氏女의 昇天이나 홍생이 상제의 명령에 의해서 신선이 되는 경우가

당시 사람들의 上天世界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시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현실에서의 죽음은 그녀와의 天上再會의 약속이었기에 홍생은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맞는다.이 작품에서 죽음은 오히려 현실을 떠남으로써 정화되고 안정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초월적 현실주의관을 살펴볼 수 있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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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부연록」은 한생의 龍宮 체험을 담고 있다.이때 수용된 용궁설화는 불

교사상에 의해 생겨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후 他宗敎에 의한 수용으로 말

미암아 龍宮이라는 세계는 동양인에게 있어서는 幻想的인 理想鄕으로 자리하게

되었고,龍王이라는 존재도 佛敎에 있어서는 佛의 수호자 내지는 從屬者로서의

위치에 있던 것이 道敎나 巫俗에 있어서는 絶對權者인 玉皇上帝의 臣下의 위치

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누각의 이름과 용도에서도 道敎的 성격을 분명

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용왕은 雷公과 電母와 風伯과 雨師를 지배하는

권능을 가진 것으로 言及하고 있는데,이것은 宇宙統治의 절대권자인 上帝의 下位神

으로서 가지는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용궁이나 용왕을 불교사상

에 의하여 서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道敎的 사고체계에 의한 서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남염부주지」는  金鰲新話  가운데서 김시습의 사상을 압축하고 있는 대표

적 思想小說이다.박생과 염라왕의 대화를 통하여 박생의 생각,즉 매월당의 哲

理와 현실에 대한 자신의 사회관을 나타내고 있다.그는 귀신론,유불관,이상적

치국관 등 작가가 처한 시대의 이념적 모순과 정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 보려

는 의도를 이 작품을 통해 실현61)하려고 하였다.

 金鰲新話  5편은 모두 불우하거나 현실에 뜻을 얻지 못한 주인공이 비현실

적 존재나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달성하거나 혹은

현실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기 이념의 정당성을 확인한 후 다시 현실로 돌아와

죽음을 맞이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자취를 감추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계해 볼 때 작품에 드러나는 ‘죽음’이라는 話素는 현실 속에서 제도(制

度),인습(因襲),전쟁,인간의 운명 등에 강력히 대결하려는 인간 의지를 표현하

는 수단이 되고 있다.이때 ‘죽음’이라는 소재는 현실적인 것의 의미를 더욱 생생

하게 표현하고,거기에 내포된 주인공과 세계의 대결을 더욱 날카롭게 부각시킴

으로써 문제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주요 장치인 것이다.이런 이유로  金鰲新話 

를  전등신화 의 모방작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이미 작가가  전등신

화 를 읽고 난 소감,즉 「전등신화 뒤에 쓰다 (題剪燈新話後)」라는 시를 통해

60) 최삼룡, ｢금오신화의 비극성과 초원의 문제｣,  한국고소설연구 , 이우출판사, 1983.

61)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 지식산업사, 1986,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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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등장하는 언어적 표현들이 세상을 교화하는 데 연관된 것이라면 비록 허

황하다 해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시습이 한 평생 수많은 글을 남긴 것은 천부

적인 재질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삶의 현실을 통해 인식하게 된 불합리와 각

종 모순에 대항한 현실대응의 산물이었을 것이다.그는 현실의 불합리에 대응하

는 비판적인 안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民本的 사상을 부르짖었으며 이 의지를

글을 통하여 표출하였다.이러한 김시습의 사유가 바탕이 되어 ‘죽음’이라는 話

素를 통해 관념론에 매몰되지 않은 현실주의적 문학관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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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fKim Si-Seup'sshamanisticaview oftheworld

examinedviathedeathof『TheGumosinhwa』

Kim,Seong-Hee

KoreanLanguageandEducationMajor

GraduateSchoolofEducation,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Hyun,Seung-Hwan

Therehavebeenrecognitionsandattitudesofdeathinitsownwayin

allagesandthedifferencesofthetimesaredescribedthequalitiesofworks

beingcloselyconnectedwiththeliteraryworksoftheage.

Inacertainsense,inspecting thesubjectmatterofaliteraturecalled

'death'revealedinletterswillbeabletobecomeanessentialbasisnotonly

awriter'sawarenessdiscerningaraceandanage,buttheourconfirming

theliterarymerit.

Thiswriting examined thebackground thatthematterofdeath was

selectedthroughananalysisofapieceof『TheGumosinhwa』work,firstof

all,ontheday'sdeathangleandevilspiritstheory.Itisalsoconsideredthe

consciousunderlyingaboutthedeathofKoreansastheShamanofpopular

faith,whichthematterofdeaththatthewriteradopted,asignificanceinthe

productwasindicated.

Thefirstofthem isthatitexperiencesorpreparesdeath,next,while

usingtheform ofextinction,prosecutingtheillicitofreal,aheartsearching

isshown.Withthis,Kim Si-Seup,receivedevilspirits,isexpressingthose

ontheform ofallegory.

The'Gut'ofShamanthatfulfillshumanbeings'desiresandgetsthem to

regenerateisarituralasmeans.Likethat,althoughtheydie,inaappreciated

backing which is interacting as members ofsociety has cognition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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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estralspiritsaffectdescendants.Becauseofit,toconsolethespiritofa

deepgrudgecausedadeadpersontobeabletogotoheaven,marriages,

YeonMyeongMuga,anartofFengShuiamongthedeceasedtoevadeevil

spiritswhichisharmfultotheirfamilyareheld.

Thewriterhopedtoinquireadeathpointofview thattheauthorhasby

verifyingthroughthissortofworkshamanisticaview oftheworld.

Wecanfindthatthewriter'sattitudethatisinterestedin'thelife'itself,

whichaffirmsitandthisworkwillbealsoamajorbasiswhichcanassume

precisionwithinpeople'scomprehensionor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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